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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DMZ 접경지역에는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

는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

하기 시작하면서 DMZ 접경지역의 관광은 안보관광에 제한되지 않고 

생태관광, 농촌관광, 역사관광 등 관광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추세이

다. 이렇게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된 공간들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화를 초래한다. 하지만 현재 DMZ 접경지역의 관

광 관련 개발 계획들을 아우르는 '평화'의 담론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

이 강해 실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광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DMZ 접경지역이 전쟁과 분

단을 최전방에서 겪은 군사 지역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는 큰 틀은 유효하지만, 보다 지역적인 

맥락에서 주민과 방문객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DMZ 접경지역에서 최

근 나타나고 있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지역 자원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과 문화

적 가치가 공유되는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정성 개념은 

'평화'라는 추상적 개념 대신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재생산되는 

DMZ 접경지역의 공간적 의미를 지칭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특성과 방문객들의 실제 경험에 대

한 질적 탐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신문자료를 분석하

였으며, 초점집단을 선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DMZ를 경험하는 방식이 가장 다양한 지자

체로서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철원군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자연, 역

사, 문화, 인적자원을 활용한 공간 및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지역 관광의 스



- ii -

펙트럼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장소들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는 데 적합한 구체적인 연구대상지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키워드인 진정성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논의되는 개념

으로, 근대 이후 등장한 문화적 가치체계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진정한 것'이라고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

는 대상을 의미한다. 진정성은 집단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 구성되는 속

성을 가지고 진정성이 인정되는 대상에는 높은 위상과 권위가 부여된다

는 특성이 있다. 관광객 경험의 진정성은 '특정 관광 환경에서 진정한 

경험이라고 의도, 해석되는 공간적 특성'이라는 재현성이 나타나기도 하

지만 '실천과 수행을 통해 발생되는 의미'로서 비재현성의 특징들도 동

시에 발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DMZ 접경

지역의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나타나는 재현적 진정성과 실제로 관

광객들이 진정성을 경험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의 진정

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도출하였다.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되고 있는 재현적 진정성은 지역 사회

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지역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 자원에 대해 지역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세계

에 알리고자 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관광객들은 재현적 진

정성을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경험하고, 지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해한다. 그러나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재현

적 진정성은 관광객들이 그것과 다른 관점으로 지역 자원을 해석하거

나, 그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험의 구조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의

미로 변형되어 전달될 수 있다. 관광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가 관광객 경험의 새로운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험의 구조로 인

해 장소성, 역사성, 지역적 특색을 느낄 수 없거나, 평화의 담론이 애

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상업화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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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상품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경우 재현적 진정성은 관광객에 의해 부

정적으로 평가되며 거부될 수도 있다. 그런 한편 지역 자원 활용 공간

에서 실천과 수행을 통한 감각적이고 다양한 관광객들의 경험은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풍부하게 만든다. 즉,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은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이 

관광객에 의해 수용, 변형, 거부되고, 실천과 수행이라는 즉각적인 과

정을 통해 비재현적으로 경험되는 진정성의 영향을 받는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며, 결과적으로 전체 지역에 대한 진정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은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의 경험, 그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관광

객의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지역에 대한 진정성을 경험하는 데 영향

을 미치는 양상에 따라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재현적 진정성 경험과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모두 지역의 진정성 재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이 이루어지면서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경험하기 어렵고 비재현적 진

정성 경험도 불가능함에 따라 지역의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낮아지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이 이

루어지며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경험하기 어렵지만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에 따라 지역의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따라서 진정성 재구성 과정은 재현적,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이 모두 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약한 유형과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형도 있는 

것이다.

'DMZ 접경지역'이라는 정체성은 지역의 진정성을 해석하는 지배적인 

관점이 되어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는 진정성이 아닌 다른 방

식으로 지역 자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선입견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은 이러한 선입견의 한계를 극복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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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된다. 또한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을 

거부하는 경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 자

원의 가치를 깨닫고 지역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인 전환을 기대할 수 있

게 한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관광이 안보관광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이

루어져 주목받지 못했던 DMZ 접경지역의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

를 알리기 위해서는 비재현적 경험을 활성화 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DMZ 접경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하는 안보관광지의 관

습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DMZ 접경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층위와 경관적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할 때 실제 현장

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느끼며 상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 비재현적 

경험의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DMZ 접경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역

의 진정성을 해석하는 선입견적인 틀이 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비재현적 

경험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DMZ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깨

닫는 진정성 재구성의 과정은 지역 자원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과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인지도가 낮거나 관리가 부실했던 지역의 자연 

자원 및 역사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요소들은 제도

화된 단체관광의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풍부하

게 하고 지역과 방문객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관광경험의 비제도화, 개인화, 차별화를 특징으로 하고 관광대상지

의 환경,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추구하는 최근의 관광 패러다임에

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DMZ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추구되는 '평화'

는 전쟁과 분단의 프레임에 갇혀 평가절하 되거나 관심 받지 못했던 지

역 자원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관광객과 지역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을 이끌어내어 DMZ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금단의 공간이란 이미지

를 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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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정 지자체의 관광 개발이나 지역 문화 활성화 전략을 모

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DMZ 접경지역이라는 광역적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

해는 관광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과 관광객 간의 소통 가능성을 제고하

는 단초를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어: 진정성, 지역 자원, DMZ 접경지역, 재현성, 비재현성

학번: 2015-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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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연구자는 인류학과 조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류학적으로 제기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경학

을 통해 찾고자 했다. 이러한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된 계기는 관광지에

서의 상품화 전략들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이었다. 관광객

을 유인하기 위해 흥밋거리가 되는 요소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가 왜곡되고 환경 파괴가 초래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관광객은 

단지 자신이 경험한 관광 상품만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이해했다고 착

각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역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린 채 관광지를 떠나오기도 한다. 물론 지역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을 위한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적나라한 지역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지

역의 관광 산업을 이끌어갈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은 

필수 불가결하며, 계획가들은 가능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환경

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는 것이다.

DMZ 접경지역 또한 이러한 과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반도의 DMZ

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민간인의 출입

이 철저히 통제되는 특수한 군사지역으로서 내⋅외국인관광객들의 관심

과 흥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관심은 DMZ 내뿐만 아니라 접경지

역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DMZ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 3가지 기준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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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

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비무장지대 내의 집단취락지역이

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강원도 6개시군, 경기도 7개시군, 인천군 2개 

군이 접경지역에 속한다.

DMZ 접경지역에는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

는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 발생되었다. 우선 비무장지대 및 북한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다. 여러 종류의 군사시설들이 조성

되었고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나 기반시설들이 폐허로 남아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개척하고 대북 선전을 

위해 조성된 '민간인통제선 북방 마을(이하 민북마을)'들이 분포해 있다

는 것도 특이점이며, 인간 활동과 개발이 극도로 통제되면서 역설적으

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DMZ 접경

지역은 '금단의 땅', '생태계의 보고' 등의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연구

자는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DMZ 접경지역을 규정하는 이러

한 개념들이 실제 관광객들의 경험으로 전달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DMZ를 경험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내용적으로는 '다크투어리즘', 형식

적으로는 '단체관광'으로 설명된다. 다크투어리즘이란 역사적으로 비극적

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반성과 교훈을 얻는 관광의 형태이다. 안보

관광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편적

인 개념으로서 다크투어리즘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는 북한

에서 만든 남침땅굴과 비무장지대 내를 조망하는 전망대가 있다. 공간적

인 범위로는 DMZ 내의 전쟁 현장에 집중하고, 조성목적은 분단의 현실

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정해진 구조 속에서 주어진 경관을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메시지

를 전달받는 방식이 많다. 아직까지 DMZ 접경지역은 안보관광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라는 점이 



- 3 -

매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안보관광지로 대표적인 전망대에서는 한국전쟁

의 북한 남침설을 강조하고 남한과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상황을 설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이 기습작전용으로 굴착한 남침용 군사통

로도 중요한 관광지로 홍보된다.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특성 

때문에 근대적인 형식의 단체관광이 많고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상황으로서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 방문객이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기회는 제한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관광객의 안보관광 경험은 정해진 관광콘텐츠를 소극적으로 소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접경지역은 DMZ 내를 볼 수 있는 지리적, 지형적 조건 때문

에 안보관광지로 개발되었지만, 점차 접경지역 자체의 관광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추세이다. 안보관광지로서 DMZ 접경지역은 관광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와 자연 환경이 훼손될 위험이 적었다고 생각된다. 안보관

광의 방식은 DMZ에 남아 있는 적나라한 전쟁의 현장들을 일정한 공간 

내에서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서 DMZ 접경지역이 연구

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 개발 현장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

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경쟁하듯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남아 있게 된 

DMZ 접경지역의 독특한 경관과 장소, 스토리를 관광지 개발에 활용하

고 있다. DMZ 및 북한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전망대로 개발

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 DMZ 접경지역에는 14개의 전망대가 

운영 중이며, 그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장소들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

는 전망대가 DMZ와 북한지역을 전망하기 위한 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

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지

역특산품 판매, 지역 관광정보 전시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DMZ 접경지역의 관광은 

안보관광에 제한되지 않고 생태관광, 농촌관광, 역사관광 등 관광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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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
관
광
지

<전망대> <DMZ박물관> <제2땅굴>

생
태
관
광
지

<DMZ 철새평화타운> <DMZ 생태평화공원> <임진강 생태탐방로>

❙표 1 DMZ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다양한 성격의 공간 예시

펙트럼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DMZ 접경지역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히

는 생태환경의 보존은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주로 해

설사와 함께 정해진 코스를 탐방하면서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다. 철새도래지가 형성된 곳은 탐조시설을 조

성하고 탐조관광코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파주와 철원 등 한국전쟁 전 

중요한 거점도시의 역할을 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전쟁으로 끊어진 

철길과 열차의 잔해, 전쟁 전 번성했던 도시의 폐허와 장소기억을 활용

한 역사관광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단위로 접경지역의 자연생태환경

을 활용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도 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 광장, 공원과 같이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공공간, 교육시설, 레저스포츠 환경, 예술활동 및 전시공간, 연구시설 

등 다양한 목적과 기능의 공간들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DMZ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관광을 넘어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군사시설들이 이용되는 사

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복합문화공간, 예술공간 등 문화자원으로 

재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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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촌
관
광
지

<통일촌> <양지리 철새마을> <금강산 철길마을>

역
사
관
광
지

<근대문화유적센터> <연평도 역사탐방로> <1.21 침투로>

복
합
문
화
공
간

<허브빌리지> <도라산 평화공원> <캠프 그리브스>

교
육⋅
연
구
시
설

<DMZ평화생명동산> <DMZ자생식물원> <파주DMZ생태연구소>

레
저
스
포
츠
공
간

<평화누리길> <한탄강 얼음트래킹> <통일동산 카트랜드>

예
술
공
간

<연강갤러리> <박수근미술관> <박인환 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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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양⋅
힐
링
시
설

<율곡수목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석모도 온천>

그렇다면 관광객들은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DMZ 접경지역의 지

역 자원 활용 공간들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볼만하다. 햇볕정책 도입시기를 전후로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이

슈보다 점차 지역적, 장소적, 문화적 현상들이 관련 키워드로 나타나, 

DMZ 접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7년까지는 지역명보다 국가명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판문점

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가 주로 언급되었지만, 1998년부터 철원, 파주, 

고성,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는 임진각, 전망대, DMZ박물관 등 특정 장소

가 언급되고 DMZ국제다큐영화제, 사진공모전, DMZ프렌즈 등 행사 및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한 

2013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키워드들도 눈에 띄었다. 1998~2007년

에는 경기도보다 철원, 고성 등 강원도가 더 자주 언급되었고 올림픽 

유치 기원, 마라톤대회 개최 등 상징적, 기념비적 행사가 많았다면, 

2008년부터는 파주, 연천 등의 경기도가 더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

으며 시티투어, 여행 등 일상적인 관광용어가 등장하고 있었다. 산, 강, 

철책, 자연환경 등 DMZ의 환경과 경관에 대한 키워드가 나타난다는 

것도 특이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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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997

북한, 북한군, 한반도, 군사분계선, 
한반도, 서울, 미국, 정전협정, 판
문점, 긴장, 훈련, 비난, 국방부, 정
부, 대변인, 남북한, 동경, 개발, 한
국군, 정치, 도발, 아군, 남한, 생태
계, 병력, 지뢰, 쌀, 사건 

1998

~2007

강원도, 철원, 마라톤대회, 평화, 
파주, 남북, 경기도, 분단, 공유, 북
한, 한반도, 고성군, 세계, 통일, 지
역, 영화, 사진, 생태계, 서울, 민통
선, 동해안, 연결, 임진각, 최북단, 
기원, 평화통일, 동계올림픽

2008

~2016

60주년, 경기도, 강원도, 파주, 사
진, 평화, 임진각, 자전거, 기록, 대
회, 연천, 철원, 고성, 통일, 환경, 
행사, 분단, 북한, 화천DMZ랠리, 
자연환경, 아름답다, DMZ프렌즈, 
정전협정, 작품, 여행, 전망대, 
DMZ박물관, 시티투어

❙그림 1 시기별 DMZ 관련 키워드의 변화

*분석 채널: 네이버, 다음 블로그/카페/뉴스, 구글 뉴스/페이스북

특히 이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공간계획 등에서는 '평화'

를 담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평화생명지

대(Peace & Life Zone, PL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가 있다. DMZ 접

경지역에 조성되는 많은 장소들이 '평화'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예로 DMZ세계평화공원, 생태평화공원, 평화문화광장, 평화전망대, 

평화누리길, 도라산 평화공원, DMZ평화생명동산 등이 있다. DMZ 접

경지역에 속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지역 비전 

혹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고, 문화관광 관련 업무 중에도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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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 있다. 1997년까지 'DMZ' 관련 키워드는 군사적, 정치적 

용어가 많지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도입했던 시기부터는 'DMZ'의 관련 키워드로서 '평화'가 두드러

지게 등장한다. 하지만 '평화'나 '통일 준비'라는 개념은 남한과 북한이 

지자체 혹은 민간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교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실체가 불분명한 이데올로기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로 관련 지자체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선언문 발표, 관련 조례 제정, 세

미나 개최 등 선언적인 성격이 강했다. 

강화군 통일시대의 수도권 관문도시, 평화와 통일의 섬(교동도)

김포시 평화문화1번지, 2015년 평화문화도시 선언

파주시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 2010년 평화도시 선언, 한반도 평화수도

연천군 통일한국심장 미라클 연천

철원군 희망이 있어 살만한 곳,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구)

화천군 평화 생태레저지대를 만드는 에코파라다이스

고성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북방거점도시

❙표 2 DMZ 접경지역의 평화⋅통일 관련 지역 비전 및 슬로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개발사업들은 안보관광지 정비, 생태관광지 개

발, 여가시설 확충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DMZ 접경지역의 지역 

자원 활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

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기능을 하고 있는 군

사시설들도 앞으로 민간인통제구역 해제, 미군 철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휴공간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으며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개발계획들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주민소득이 증대

되고 외부의 새로운 문화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관광활동으로 인해 관광대상이 되는 지역의 환경과 문

화가 파괴되고 지역의 경제구조가 관광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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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또한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DMZ 접경

지역의 관광 관련 개발계획들을 아우르는 '평화'의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인 성격이 강해 실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광 개발의 구체적인 방

향성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전쟁과 분단을 최전방

에서 겪은 군사지역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거듭

난다는 큰 틀은 유효하지만, 보다 지역적인 맥락에서 주민과 방문객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부재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었다. 연구자가 인류학

적으로 발견되는 관광지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조

경학을 통해 찾고자 한 것을 반대로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미 만

들어져 있는 공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탄생하게 되었는지 탐구하고, 이것이 관광객들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인류학적인 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관광객들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지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지역 사회에서는 관광객들이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가? 그것이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왜곡시키지는 않는가? 이러한 질문

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DMZ 접경지역에서 '평화'라는 이름하에 만들

어지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은 정말로 '평화'를 느끼는

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은 얼마나 가능한지 등의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많

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였다. '평화'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것에 비해 '평화관광', '평화공원', 

'평화마라톤대회' 등의 복합 명사가 범람하면서 그 의미가 점점 더 모호

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DMZ 접경지역에 대해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적 담론들도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의 경험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연구자가 미리 

설정하여 구조화된 연구를 진행한다면 DMZ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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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의 관계들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그러므로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현지조사 방법은 본 연구

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연구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섭외한 인터뷰이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DMZ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 중 어떤 것을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연구자

는 본 연구의 주제를 정하기 전 DMZ 접경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이 지역의 개발과 보존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지만 그 해답

은 쉽게 찾지 못했다. DMZ와 그 접경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냉전의 현장이지만, 만약 통일이 되거나 최소한 남북 간 왕래가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정말로 보존해야 하는 유산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였다. 때문에 연구자는 인터뷰이들과 이야

기를 나누는 도중 등장하는 개발과 보존의 이슈에 대해, 어느 쪽이 옳

은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였다. 또한 인터뷰

이가 개발 혹은 보존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 속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광객들의 경우 현역 육군으로 군복무한 경험이 있는 남성, 어렸을 

때부터 반공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세대, DMZ 접경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선입견

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DMZ 접경지역에 

자주 방문하였지만 수 개월간 폐쇄적인 군사 환경 속에서 생활한 경험

이 있는 군필의 남성과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반공 의식이 투

철하지도 않으며, DMZ 접경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막연한 공포심이나 긴장감도 더 이상 겪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뷰

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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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수 있었다. 즉 연구 과정에서 관찰되는 관광객의 경험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영향인지, 아니면 연구 대상지와의 직접적인 관

계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파악하는 데에 연구자 본인의 선입견이 개입

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2. DMZ 접경지역 관련 선행 연구

DMZ 및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 지역 일대의 생태환

경, 정치적 양상, 평화담론 분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학문의 영역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DMZ 접경지역

의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거나 공간적 의미를 해석한 연구들, 

DMZ 접경지역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

다.

먼저 국가정책과 정치적 이념이 DMZ 접경지역의 공간문화적 특성을 

생산하는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발레리 줄레쥬(2014)는 1998

년부터 2008년까지 햇볕정책이 DMZ 접경지역에 미친 문화지리학적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어 일대에서 나타난 지역발전과 탈경계화 및 재경

계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DMZ 접경지역은 정형화된 이미지나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만 햇볕정책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으로 지역

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관광 분야에서의 개발사업이 두드러졌으며 공

간적 의미가 변화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박민철(2017)은 분단체제가 공

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단체제가 분단국가주의와 반공

주의를 내세워 공간의 국가적 독점화, 이중적 경계짓기, 전쟁기념물 설

치, 물신화된 경계, 적대적 서사에 의한 로컬리티의 재구성 등이 일어

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정책적, 정치적 차원이 아닌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DMZ 및 접

경지역이 여러 종류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이미지로서 재현되는 현

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다. 정태수(2013)는 DMZ를 배경으로 하

는 한국영화들이 역사적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DMZ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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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실체와 비극성을 드러내어 그 현재적 의미와 정체성을 탐구

한다고 설명하였다. 박덕규⋅이은주(2014)는 철원을 배경으로 하는 소

설 작품들에서 철원을 전근대와 근대의 공존공간, 실낙원으로 전락하는 

공간, 혼돈의 비극과 희망의 공간, 분단극복의 체험 공간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상미(2017)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재

생산되고 있는 DMZ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폐쇄적이고 위험하며 전쟁

과 폭력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지역이미지가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자연

친화적, 평화적 이미지의 생산이 확산되며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

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였다.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DMZ지역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박종호⋅최병창(2003)은 

DMZ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생태환경, 역사, 문화 등을 토대로 '평

화관광'이라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김재철(2011)은 DMZ지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

광사업에서의 남북지역 연계강화와 대립관계 완화를 주장하였다.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2013년부터 다시 거론되면서 그 

이론적 기반으로서 관광의 평화적 가치를 논한 이웅규⋅박종찬(2013)의 

연구가 있었고, 한정엽(2013)은 DMZ세계평화공원의 공간디자인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김정훈⋅김지동(2014)은 DMZ의 평화

적 이용에 한계요인이 되는 남북간 대립과 갈등, 북한체제의 폐쇄성 등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DMZ세

계평화공원 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박은진 외

(2015)는 DMZ세계평화공원의 생태적 의미를 설명하고 DMZ의 지속가

능한 보전과 발전, 남북협력을 위한 세계평화공원의 역할 및 조성전략

을 제안하였으며, 최주영⋅유상균(2015)은 DMZ세계평화공원 실천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남철(2017)은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DMZ세계평화공원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DMZ세계평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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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남북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도

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남북간 인프라, 자원, 경제적⋅문화적 차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도출

하였다. 

그러나 DMZ 내를 개발하고 남북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분단체제 하에서 개념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관련 

연구들의 공간적 범위가 '접경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노천⋅안승홍

(2012)은 DMZ 내에 방치되어 있다가 이전된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

차'의 기념공간 설계안을 제안하면서 역사적 관점, 기념공원으로서의 역

할, 지역문화, 관광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박영균⋅박민철(2016)은 

DMZ를 규정하는 프레임의 과거지향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 평

화, 치유'라는 새로운 인문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

기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구상하였다. 김영봉(2017)은 DMZ 접경지

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교류협력지구' 선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DMZ 접경지역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행태에 대한 관광학

적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주현식⋅안영면(1999, 2000)은 DMZ 

접경지역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DMZ의 이미지와 매력속성을 조사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

한 개발전략을 도출하였다. 김재호(2011)는 DMZ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 동기를 교육성, 지역매력성, 탈일상성, 방문편리성으로 

구분하여 시군별로 분석하여 지역별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을 제시하였다. 이강우⋅은성길(2014)은 철원⋅연천지역과 양구⋅고성

지역을 구분하여 관광 상품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밝혔다. 박

병직⋅김성혁⋅김용일(2015)은 DMZ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

하고 DMZ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관광학적 연구들이 관광객의 관점에서 DMZ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과 반대로, DMZ에 위치했거나 현존하고 있는 마을과 지역주민에 대



- 14 -

한 관심도 높아져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용순⋅김성혁

(2001)은 DMZ 접경지역의 지역주민을 고려한 관광 개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및 지역의 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전략, 지역주민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지역환경에 

대한 감시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창환(2009)은 한국

전쟁 발생 전 DMZ 내에 존재했던 마을의 분포와 규모, 특징을 고찰하

여 공간구조를 밝힘으로써 향후 DMZ의 개발 및 보전사업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김유지⋅김서연⋅박영준(2015)은 DMZ 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민간마을인 대성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마을

의 진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 요소들을 발굴하였으며, 

전상인⋅이종겸(2017)은 DMZ 접경지역에 국가 주도적으로 조성된 마

을의 대표적 사례로서 철원 유곡리의 통일촌을 통해 국가촌락의 한계점

을 도출하였다.

DMZ 접경지역의 공간적 의미를 해석한 연구들은 지역의 물리적 변

화와 지역특성 및 이미지를 개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발레

리 줄레쥬(2014)의 연구에서 개인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DMZ 접경지역 일대에서 그러한 의미

들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광학 분

야의 연구들은 실증적인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관광객을 대

상으로 DMZ 접경지역의 상품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여 이 지역 

고유의 특성보다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요소 발굴에만 치우치

는 경향이 있다. DMZ일대가 가지는 '평화'의 상징성을 실질적으로 구

현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디자인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평화적 이용'을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정치적인 현안에 국한

되어 연구의 실효성과 확장가능성이 부족하다. DMZ 접경지역의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들은 그 자체로 주민 삶의 만족도 개선방안

을 모색하고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는 의의가 있으나 DMZ와 관련된 평

화와 통일의 담론과 동떨어져 있다. 또한 관광학 분야에서 시군별로 구

분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나 구체적인 장소, 공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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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DMZ 접경지역의 구체적인 장소들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이로부터 DMZ 접경지역의 공간적 의미가 어

떻게 발현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지 관광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간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관광객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하는지를 조사하

는 것이 주된 연구방향이다. 이로써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지역의 문화적인 의미가 총체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보고자 하였다. 

특히 DMZ 접경지역이 전쟁과 분단을 상징하는 군사지역이라는 한 가

지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

하려는 목적의식으로 조성된 공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된 구체적인 장소들로부터 새로운 의미가 생산되는 과정

에 주목하는 것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DMZ 접경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범주의 지역 자원 활

용 공간에서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지역 자원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과 문화적 가치가 공유되는 구조를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정성 개념은 '평화'라는 추상적 개념 대신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

한 공간에서 재생산되는 DMZ 접경지역의 공간적 의미를 지칭하기 위

해 도입하였다. '평화'는 DMZ 접경지역을 규정하는 정체성이자, 추구하

고 있는 비전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평화를 깨닫는

다'라는 심리적인 요소가 강조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여되고 있고, 안보관광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평화 관광'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등, '평화'는 관광의 목적이자 동기가 

되기도 한다. 즉 '안보'나 '평화'는 DMZ 접경지역의 공간적 의미와 이 

지역에서의 경험을 규정하는 프레임으로, DMZ 접경지역이 어떠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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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며 어떠한 경험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제시하고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 동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구성되는 

진정성 개념의 특성을 가진다.

진정성 개념은 '진짜인 것(genuineness),' '원래의 것(originality)'이

라는 의미부터 '정확성(accuracy),' '진실성(truthfulness)'이라는 의미

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를 포괄(Trilling, 1972; Handler, 1986; 

2001; Lindholm, 2008, 김지나, 2016에서 재인용)하지만, 본 연구에

서 주목하는 진정성은 사회과학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근대 이후 등

장한 문화적 가치체계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진정한 것'이라고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는 대상을 의미한

다. 이것은 세계문화유산(World Heritage Sites, WHS)의 등재기준으

로서 요구되는 진정성, 철학에서 논의되는 '진정성의 윤리'의 진정성과

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구분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진정성 개념

⋅근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목적에 의해  
'진정한 것'이라고 구성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으로서 진정성

⋅문화유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
⋅문화유산의 물질적 구조 속에 내재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속성

진정성의 윤리에서 
논의되는 진정성

⋅근대적 개인이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사회적 규범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 형성된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자기실현을 정당화하는 개념

❙표 3 연구 키워드(진정성)와 유사 개념 간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은 DMZ 접경지역에서 안보관광의 프레임을 벗어나 

'평화'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근거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간들을 조성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경험을 기획하고, 또 그러한 공간

을 방문한 사람들이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진정성의 경험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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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평화'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가지는 모호성과, 실제 사람들의 경험은 그러한 프레임에 부합 혹은 벗

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문제의식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진정성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인류학, 사회학, 관광학 등의 분야에서 활

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진정성을 경험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성은 관광

활동의 중요한 동기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진정성이 해석, 조

작되는 대상으로서 구성적(constructive)인 특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관광객 경험은 수행적(performative), 상호작용적인 특성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DMZ 접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관광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공간적 의미와 이에 

대한 관광객들의 능동적인 반응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틀로서 유용한 개

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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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에 따라 수행되었다.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은 질적 연구 방법의 접근방법 중 질적 자료들을 

해석하고 개념화하여 이론적으로 공식화하는 방법으로, Glaser & 

Strauss(1967)가 개발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관점에 근거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의 일반적⋅추상적 이론을 추출하는 사회학으로부

터 비롯된 탐구설계이다(Creswell, 2018). 이 연구 방법은 현상에 적

합한 개념적인 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개념 간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본 연구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

과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단순

히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해석과 개념화 과정을 통해 이

론화하기 위해 근거이론에 따른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Strauss & Corbin(1990)에 따르면 근거이론에서는 현상을 깊이 탐

구하기 위한 유동성 있는 연구 질문이 필요하며, 자료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론적 민감성이 연구자에게 요구된다. 

코딩과정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으로 구분된다. 개방코딩은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하는 작업이고 축 코딩은 범주나 하위범주들을 패러다임에 따라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은 축 코딩의 패러다임 모

형을 제시하였는데,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

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연결된다. 현상(phenomena)은 작용⋅상호

작용에 의해 조절되거나 관계를 맺는 중심 생각과 사건들을 의미하고,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은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사건이나 조건

을 뜻한다. 맥락(context)은 현상이 놓여 있는 속성들의 나열이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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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 또

는 억제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

action strategy)은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전략적, 일상

적 행위들을 의미하고, 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도출되는 것이 

결과(consequence)이다. 선택코딩은 모든 범주들을 통합하는 핵심 현

상으로서 '핵심 범주'를 밝히는 과정이다. 핵심 범주와 다른 범주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만들고 이론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주와 철원의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특성과 방문객

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를 하기 위해 문헌자료와 신문자료를 

분석하고 초점집단을 선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은 

지역전문가와 일반인 관광객으로 구분되었다. 지역전문가 집단은 연구

대상 지역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공무원, 지역주민 해설사, 민간 활동

가 18명을 선별하였다. 지역주민 중에서 전문가 집단을 별도로 선별한 

이유는 일반 지역주민의 경우 본 연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

해 심층적인 인터뷰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지역 자원 활용 공

간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로 인해 조성되는 관광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선별함으로써 실제로 벌어지는 구체적인 현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 관광객은 적합한 

대상자 선별과 심층적이고 신뢰도 높은 인터뷰 결과 도출을 위해 본 연

구의 목적에 따라 파주시와 철원군의 관광 환경을 유형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투어프로그램에 참가한 11명으로 구성하였다. 투어프

로그램 참가자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 및 목적과 관련하여 유효한 인터

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문화 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지역 

자원 활용 방식에 대해 도시, 조경, 마케팅, 디자인적인 전문지식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여 섭외하였다. DMZ 접경지역이 가지는 군

사적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연령대, 성별로 다양한 경험이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고려하여 섭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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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성별 관심분야 인터뷰 시간

a 20 남 조경설계 0:52:58

b 20 남 건축, 도시재생 1:18:39

c 30 남 도시계획 1:02:05

d 30 여 여가 0:51:26

e 30 여 홍보, 마케팅 1:11:07

f 30 남 커뮤니티 1:43:38

g 40 남 디자인, 경관 0:51:26

❙표 5 일반인 관광객 인터뷰집단

구분 활동지역 분야 인터뷰 시간

A 공무원 파주 파주시의회 0:36:24

B 공무원 철원 철원군 관광과 0:49:53

C 공무원 철원 철원군 자치행정과 0:31:21

D 공무원 철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0:23:00

E 지역주민 해설사 파주 임진각 관광지 0:09:05

F 지역주민 해설사 파주 율곡수목원 0:34:06

G 지역주민 해설사 파주 황포돛배 체험 0:25:55

H 지역주민 해설사 파주 임진강 생태탐방로 0:46:56

I 지역주민 해설사 철원 철원관광정보센터 0:33:41

J 지역주민 해설사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 1:23:01

K 지역주민 해설사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 0:53:09

L 민간 활동가 파주 파주 DMZ생태연구소 1:12:20

M 민간 활동가 파주 파주문화원 0:29:49

N 민간 활동가 파주 파주문화관광협회 0:54:09

O 민간 활동가 파주 DMZ생태관광협회 0:45:50

P 민간 활동가 철원 철원 문학동인 0:41:02

Q 민간 활동가 철원 철원역사문화연구소 1:22:27

R 민간 활동가 철원 철원군축제위원회 0:53:30

총 13:25:38

평균 0:44:45

❙표 4 지역전문가 인터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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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50 여 교육 1:18:37

i 50 여 관광 1:10:21

j 50 여 문화, 역사 0:37:15

k 60 남 경영, 경제 1:24:46

총 12:22:18

평균 1:07:29

전체 연구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며 이 중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일반인 관광

객 인터뷰를 위한 사전 투어는 파주시 2회, 철원군 2회, 파주시와 철원

군을 합쳐서 1회로 총 5회 실시하였고 참가자들은 파주시와 철원군을 

모두 한 번 이상 방문한 뒤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이사항으로서 2회 

차 투어는 철원군에서 개최된 뮤직페스티벌이 포함되었고, 5회 차 투어

는 파주시 인근의 연천군에 소재한 DMZ전망대에서 열린 음악회가 일

정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투어프로그램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인터뷰는 본 연구의 대상지에 대한 의견 및 감상, 대상지역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감상, 평화와 통일의 이슈를 염두에 둔 대상지역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감상에 대해서 비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기본적

으로 연구자는 최소한의 질문만을 하였으며 인터뷰이가 자유롭게 의견

과 감상을 구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지 각각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혹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로 질문을 시

작하였고 그에 다른 인터뷰이의 대답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에 대한 질문, 인터뷰이가 구술한 내용

에 대해 연구자가 해석 및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터뷰이의 생각

을 되묻는 질문 등으로 이어졌다. 

지역전문가 집단의 경우 파주 전문가는 파주에 대해, 철원 전문가는 

철원에 대해 집중하여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지역 전반에 대한 생각

을 유도하기 위해서 'DMZ 접경지역의 타 시군과 비교하여 파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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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파주) 2018. 6. 15 (참가인원: 5명)

임진각 - 내일의 기적소리 - 비트131 아트스페이스 – 평화누리공원 - 
율곡수목원(*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 - 임진강 황포돛배

 

 

2회차 (철원) 2018. 6. 22 ~ 6. 23 (참가인원: 5명)

멸공전망대 - 김화이야기관 – DMZ 생태평화공원 
– 소이산 둘레길 - 근대유적지 일대 (*뮤직페스티벌 참여) - 두루웰 

숲속문화촌(*목공예, 족욕체험) - 승리전망대 
- DMZ 철새평화타운

 

 

❙그림 2 일반인 관광객 인터뷰를 위한 사전 투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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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철원) 2018. 7. 4 ~ 7. 5 (참가인원: 3명)

DMZ 철새평화타운 - 제2땅굴 – 평화전망대 – 평화문화광장 – 근대유적지 일대 
- 소이산 둘레길

 

4회차 (파주) 2018. 7. 15 (참가인원: 2명)

율곡수목원 – 임진강 황포돛배 – 임진각 – 내일의 기적소리 – 비트131 
아트스페이스 - 평화누리공원

 

5회차 (파주/철원) 2018. 7. 25 ~ 7. 27 (참가인원: 4명)
임진각 – 내일의 기적소리 – 비트131 아트스페이스 – 율곡수목원(*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 - 임진강 황포돛배 – 승리전망대 – DMZ 철새평화타운 – 

근대유적지 일대 – DMZ 생태평화공원 – 김화이야기관 – 연천군 
태풍전망대(*음악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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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의 특징은 무엇인가?'와 '파주 또는 철원의 어떤 점이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인터뷰의 마지막에는 '평화, 

통일에 대해 파주사람들 혹은 철원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터뷰이 자신을 포함하여 전체 지역주민들이 평화와 통일

의 이슈에 대해 개인적, 집합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지역전문가 집단의 인터뷰 시간은 총 13시간 25분 38초, 1

인당 평균 44분 45초로 진행되었다. 

(철원 지역주민 해설사 인터뷰 중)
Q. 최근 철원 관광이 다양해지는 것 같다.
A. 일을 하다보니 많이 변하는 것을 느낀다. 안보관광을 위주로 하다보니 북한

과 사이가 안 좋으면 비상상황이 되고 손님이 끊긴다.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던 참에 여기에 오는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주다 
보니 이제 안보관광 위주가 아닌 자연경관이나 체험 이런 쪽으로 해야 한다
는 것을 느낀다.

Q.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A. 관광지를 추천해준다. 안내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다보면 철원이 바뀌어

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안보관광 코스가 3시간짜리 패키지로 묶여있는 것
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Q. 다른 해설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파주 민간활동가 인터뷰 중)
Q. 임진강 황포돛배와 안보관광의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파주는 안보관광지 이미지가 강한데 앞으로는 평화 이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다. 강이란 특성이 있으니까 말그대로 유유자적한, 뱃놀이 관광이라고 생
각한다.

Q. 평화로 가야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A. 임진강은 남과 북이 합쳐진 물이고 다시 한강과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쳐져서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임진강 아닌가. 안보보다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황포돛배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운영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지역전문가 집단 인터뷰 흐름 예시

일반인 관광객 집단은 실제로 진행된 일정 순서에 따라 질문이 주어

졌으며, 경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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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투어를 다녀온 직후와 철원군 투어를 다녀온 직후로 나누어 1인

당 2회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파주와 철원을 한꺼번에 다녀온 

경우 1회만 실시하거나, 투어에 3회 이상 참가하여 인터뷰를 3회 실시

한 인터뷰이도 있었다. 지역전문가 집단과 유사하게 지역 전반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파주와 철원을 비교하면 어떠한가?'와 '파주 

혹은 철원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마지막으

로는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파주와 철원을 다녀

온 후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이 변한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경험이 실제 사람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인 관광객 집단의 인터뷰 시간은 총 12시간 

22분 18초, 1인당 평균 1시간 7분 29초였다. 

(60대 남성 인터뷰 중)
Q. 철원의 승리전망대는 어떠했는가?
A. 금강산 전기철도가 지나가는 풍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Q. 철원에 금강산으로 가는 전기철도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는가?
A. 몰랐다. 경원선 가는 길목에 금강산을 가는 줄 알았는데 철원에서 내금강까

지 갔다고 한다. 지금 외금강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로 가는 것이 더 좋다.
Q. 왜 내금강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가?

(30대 여성 인터뷰 중)
Q. 파주의 율곡수목원은 어떠했는가?
A. 수목원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북한이 정말 보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가로

지르는 강이라는, 분단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는 게 느껴졌다.
Q. 철원의 소이산 전망대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A. 율곡수목원의 전망대가 더 좋다. 북적북적하지 않아서였을까?
Q. 분단된 모습이 잘 보여서인가?
A.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부차적인 설명 없이도 저쪽이 북한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 관광객 집단 인터뷰 흐름 예시

질적 자료 분석은 인터뷰 녹취록, 노트, 비디오, 오디오 기록물, 이미

지, 텍스트 등 수량적이지 않은 정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방법으로

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코딩, 주제와 패턴 및 관계망 규명, 연구결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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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과거의 경험이나 
문헌으로부터 일반화, 혹은 

이론을 제안
…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의의와 한계
↑

연구자는 주제나 범주로부터 
도출된 폭넓은 패턴, 일반화, 

이론을 탐구
…

DMZ 





















































































































































































- 116 -

제4절 소결

1. 지역 자원 활용 공간별 재현적 진정성

관광을 통해 나타나는 재현적 진정성은 특정 관광 환경에서 진정한 

경험이라고 의도되는 공간적 특성이다. 먼저 파주시와 철원군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땅굴, 전망대 등을 활용한 안보관광지는 국가 안보의

식의 고취와 특수한 군사적 상황으로 인한 유흥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

시의 경우, 임진각, 내일의 기적소리, 비트131 아트스페이스, 평화누리

공원을 포함하는 임진각 국민관광지는 임진각 전망대와 사용되지 않는 

군사시설, 경의선 끊어진 철길을 활용하여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

으로 기획되었다. 임진강을 활용한 임진강 생태탐방로와 황포돛배는 자

연을 감상하고 평화의 의미를 상상하는 경험을 의도하는 공간이다. 파

주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된 율곡수목원은 일상의 치유, 율곡학

의 정신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의 경우, 노동당사와 일제 강점

기 폐허들은 등록문화재로서 근대유적지로 관리, 홍보되고 있으며, 여

러 의미 변화를 겪은 이후 현재는 평화 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지역 

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기획되고 있다. 국토의 중앙지대에 위치

한다는 철원의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조성된 평화문화광장은 당초 공간

의 기획의도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평화 담론

의 학습, 공간의 상징성 체험, 지역의 장소성 이해 등 여러 가지 종류

의 경험을 의도한다. 철새, 비무장지대, 전쟁 폐허를 활용하여 조성된 

DMZ 철새평화타운과 DMZ 생태평화공원은 지역의 생태 환경과 역사 

자원, 지역주민 간의 공생 관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전쟁으로 사라진 

김화군의 역사를 바탕으로 조성된 김화이야기관은 김화군 역사에 대한 

정서적인 감상을 유도한다. 철원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두루웰 숲속문

화촌은 목공예, 반신욕과 족욕, 에코어드벤처 등 다양한 체험과 휴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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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역 자원 지역 자원 활용 공간 재현적 진정성

공통
⋅땅굴
⋅전망대

⋅안보관광지
⋅국가 안보의식 고취
⋅특수한 군사적 상황

으로 인한 유흥

파주

⋅임진각
⋅군사시설
⋅경의선 끊어진 

철길

⋅임진각 국민관광지
(임진각, 내일의 기적소리,
비트131 아트스페이스, 
평화누리공원)

⋅남북 평화 염원

⋅임진강
⋅임진강 생태탐방로
⋅황포돛배

⋅통제되었던 임진강을 
경험

⋅자연 감상
⋅평화의 의미 상상

⋅산림자원 ⋅율곡수목원
⋅일상의 치유
⋅율곡학의 정신 학습

철원

⋅노동당사
⋅일제강점기 폐허
⋅철원평야

⋅등록문화재로서 근대유적
지 일대

⋅소이산 둘레길

⋅평화 의식 고취
⋅다양한 관광 경험

⋅지역의 지리적 
위치

⋅평화문화광장
⋅평화 담론의 학습
⋅공간의 상징성 체험
⋅지역의 장소성 이해

⋅철새
⋅비무장지대
⋅전쟁 폐허

⋅DMZ 철새평화타운
⋅DMZ 생태평화공원

⋅생태-역사-주민의 공
생 관계 경험

⋅김화군 역사 ⋅김화이야기관 ⋅정서적 감상

⋅산림자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체험
⋅휴양

❙표 11 지역 자원 활용 공간별 재현적 진정성

2. 지역 간 비교

안보관광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점차 안보 교육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한 군사적 상황

을 유흥의 요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파주시와 철원군은 

모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된 지역으로, 파주시는 판문점이 위치

한 지역이라는 점, 철원군은 한국전쟁의 수복지구라는 점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주목을 받았다. 파주시의 안보관광은 휴전회담

이 열렸던 판문점, 휴전 후 전쟁 포로들이 귀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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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등 휴전을 상징하는 공간들이 많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

조하는 성격이었다. 한편 철원군의 안보관광은 수복지구이자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로서 전쟁의 역사를 학습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점이 발

견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안보관광은 파주와 철원 모두 북핵 문제로 

경직된 남북 관계의 맥락을 바탕으로 하는 분단의 비극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다.

2000년대 초반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전환되면서 '분단의 비극'보다 

희망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개념으로서 '평화'의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파주시와 철원군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지역 

자원 활용 양상은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었다. 파주 지역에서는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서 개성공단이 추진되었던 것을 계기로,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지경학적 위치도 함께 강조되며 남북 관계의 안정화, 즉 '평화'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인식이 지역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임진

각 국민관광지는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하는 공간으로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집약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한편, 2000년대의 개

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개발에서뿐만 아니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되고 있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서 경원선은 제외되는 등, 철원은 

남북 경제 협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다.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로 인해 토지매매 투기가 이루어져 땅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철원군 공무원 C64)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

여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다고 별로 

좋은 점이 없다", "이제 철원에서 땅 사기는 틀렸다" 등의 부정적인 반

응을 보이며 농촌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철원은 파주

와 달리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활성화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인

식이 없다. 그보다는 반공산주의, 분단의 비극 등 부정적인 담론이 투

영되던 노동당사 일대가 근대 문화재로 인정되고 '평화'의 상징으로 전

환되었으며, 평화문화광장이라는 새로운 상징적 중심지가 조성되는 등, 

64) 공무원, 철원군 자치행정과, 2018. 8. 23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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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의미를 물리적 공간에 담는 시도들이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루

어졌다. 이것은 파주의 평화누리공원과 철원의 평화문화광장이 '평화'를 

상징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적 맥락에 따라 완

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성, 운영되게 된 원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주의 평화누리공원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임진각 국민관광

지 일대를 기능적으로 확장한다는 관점으로 조성됨에 따라, 방문객들이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상적

인 여가공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철원의 평화문화광장은 

실질적인 남북 교류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민

간인 통제구역 내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문 동기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게 된 것이다.

파주시는 철원군에 비해 자연 자원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다. 대표적

인 자연 자원인 임진강에 대해서는 파주라는 지역적 맥락보다 '북한에

서 발원하여 DMZ 접경지역을 흐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군사적인 이유로 민간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을 강조한다. 반면 

철원군은 자연 자원에 대해서도 지역 고유의 역사와 특징을 반영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민간인통제구역 

내의 경관에 대해, 한국전쟁과 관련된 스토리뿐만 아니라 용암대지로 

형성된 평야와 화산활동 과정에서 생겨난 스텝토우 지형을 지역적인 특

성으로 강조한다. 철원평야로부터 철원의 특산품인 오대쌀에 대한 스토

리도 파생되어 지역의 기후, 산업구조를 아우르게 된다. 지역 고유의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은 자연 자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 자원에 대

해서도 철원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로서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철원에서 문화 콘텐츠 기획 분야의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 

R65)에 따르면, "철원은 정책적으로 이주되어 온 주민들이 많다. 그분들

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신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인 우리들은 아

버지 고향과 내 고향이 다른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였

65) 민간 활동가, 철원군축제위원회, 2018. 8.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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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철원이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전쟁이라는 보편적인 역사보다 지역 정체성이 드러나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다양

한 지역 자원을 개발하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철원군

안보관광지로서 특성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 ⋅전쟁의 역사 학습

남북 관계 개선 이후 
지역 관광 개발 방향

⋅남북 경제 협력의 거점
⋅'평화'와 '지역 경제 활성

화'를 동일시

⋅남북 경제 협력에서 상대
적으로 소외

⋅물리적 공간에 평화의 상
징성을 개념적으로 투영

지역 자원 활용 방향

⋅상대적으로 자연 자원 활
용 저조

⋅지역 고유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음

⋅지역 정체성이 드러나는 
자원들을 중시

❙표 12 지역별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재현적 진정성 비교

3. 배제되는 지역 자원의 사례

그러나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지역 자원의 

사례들도 발견된다. 먼저 파주시와 철원군 모두 선사시대 유적지에 대

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전곡리 유적으로 대표되듯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은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파

주 지역의 문산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뗀석기가 발굴되기도 했다. 특히 

임진강은 선사시대부터 파주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젖줄이 되었

던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대부분 임진강가에 분

포하고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구릉지대에 분포하고 있

다. 임진강 유역의 대표적인 파주 지역 유적으로 주월리⋅가월리 유적

과 금파리 유적이 있다. 당동리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집터와 야외 화덕

자리가 발굴되었는데 야외 화덕자리는 임진강 유역에서는 처음 조사된 

것이다. 옥석리에서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굴되어 한반도 청동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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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발굴된 유물들의 특징들로 미루어 파주 

지역이 청동기 문화를 한강 유역에 전파시킨 매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

졌다(파주문화원 편, 2009). 그러나 파주에서 선사시대 유적지는 현재 

지역 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임진강 생태탐방로 

나 황포돛배 체험에서 해설사를 통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한국전쟁 시기에 국한된 역사, 생태환경, 자연경관에 집중되고 선

사시대 역사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철원군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지

로는 장흥리 구석기유적, 신석기유적인 군탄리 바위그늘유적이 있다. 

장흥리 구석기유적은 1999~2000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임진-

한탄강 수례의 후기구석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 지역에서 발

견된 유물은 연천군 전곡리 유적과 다른 새로운 문화유형이라는 의의가 

있다(철원공감⋅철원역사문화연구소, 2012). 그러나 현재 장흥리 구석

기유적이 발견되었던 군 포사격 훈련장 'Y진지'일대는 2018년 행정안전

부의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꽃밭정원'이라는 이름의 공

원으로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구석기 유적의 역사적인 의미는 강조되

고 있지 않으며,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쉼터, 지역 작가들이 

만든 목공예 작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성격66)을 가진

다. 군탄리 바위그늘유적은 입구에 흐르는 하천을 따라 제방공사를 하

면서 유적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고 문화재로서 관리가 미흡하며 역사

관광지로 홍보되고 있지 않다. 현재 선사시대 역사는 파주시와 철원군 

모두 주된 자원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 민간 활동가들에 의

해 그 가치가 인지되고 있다. 이것은 안보관광지보다 더 활용범위와 확

장가능성이 넓기 때문에 DMZ 접경지역 전체로서나 개별 시군 단위로

서나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파주시의 경우 임진강의 사례처럼 역사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자

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관광지로만 활용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3개 지역에 걸쳐 있는 감악산은 역사적으로 천

66) 연합뉴스, "주민과 함께 꾸민 철원군 고석정 꽃밭 … 관광 명소로 인기", 2018. 6.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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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요새역할을 해왔던 곳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신성시되었다는 기

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시대에는 감악산에서 

소사(小祀)를 지냈고 고려사에도 신사(神祠)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랍에는 조선시대에도 명산이라고 하여 감악사에

서 중사(中祀)를 지내며 향축을 내렸다고 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에 호

국백(護國伯)에 봉작되기도 했다(파주문화원 편, 2009). 그러나 현재 

감악산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보다 무주탑 산악 현수교인 출렁다리가 설

치되면서 자연관광지로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전

의 근대 및 전근대 역사를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파주의 차별성이 더 

드러날 수 있다. 특히 파주 지역은 서울과 가까이 위치한 입지로 인해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요한 교통로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

경과 관련된 삼국시대, 고려시대 유적지들이 다수 남아 있어 활용 가능

성이 높다.

파주시는 미군부대 주둔지로서 형성되었던 기지촌의 이미지를 지우려

는 의지가 강하다. 해방 후 1960년대에는 파주 지역에 대규모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게 되면서 '용주골'로 상징되는 기지촌 문화가 형성되었

다. 그러나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의 개정, 도농복합시로의 개

편 등 개발제한 요소들이 해제되면서 도시가 크게 성장하였고, 미군 기

지촌으로 인식되던 과거의 지역이미지가 오히려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최근 파주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쇠락한 기지촌 일대를 

문화예술거리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커뮤니

티 센터, 공영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일부 구간의 건물 

외관을 1960~70년대 풍경으로 조성한다. 이 거리는 기지촌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창작문화거리'로 기획되었다. 빈 점포는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 관련 상점과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며 주민 참여형 

축제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성매매집결지 등의 부정적인 이

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

파트 재개발 사업도 진행67)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파주에서 생

태교육, 생태관광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 L68)은 "파주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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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둔지가 많아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대화 작업한다

고 자꾸 없애려고 한다. 우리한테는 굴욕적이지만 없애는 것보다 상품

으로 활용해서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또 다

른 민간 활동가 O69)는 "사람대접 못 받고 시골 같은 느낌의 용주골 이

미지는 파주가 깨끗이 벗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상반된 여론을 형

성하고 있었다.

67) 한겨레, "파주 기지촌 '용주골' 문화명소로 거듭난다", 2018. 1. 18일자.

68) 민간 활동가, 파주 DMZ생태연구소, 2018. 9. 5 저자와 인터뷰, 파주.

69) 민간 활동가, DMZ생태관광협회, 2018. 9. 7 저자와 인터뷰,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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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관광객의 진정성 경험

제1절 재현적 진정성 경험

1. 의도된 경험의 구조 속에서 해석

일반인 관광객 집단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발견된 첫 번째 현상은, 

관광객들이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되는 재현적 진정성을 바탕으

로 해당 공간에서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파주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의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면, 일

반인 관광객 e70)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있는 조형물들이 평

화를 상징한다고 어렴풋이 생각했다"라고 하였다. 또 다른 일반인 관광

객 d71)는 "이 작품이 왜 이곳에 있는가 하고 설명을 보았더니 '평화의 

시작점'을 의미한다고 하여 수긍이 되었다"라고 하였고, 일반인 관광객 

c72)는 "그곳에 있는 작품들이 모두 평화와 관련된 것인가 보다"라는 생

각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광객들이 평화라는 주제에 비추어 

공간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를 관

통하는 진정성인 '남북 평화 염원'이 관광객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조작

하는 프레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보관광지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다. 땅굴을 방문한 일반인 관광객 g73)는 "그곳에 있는 표

지판을 보니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 하고 난 다음에 땅굴을 판 것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요즘 아무리 평화무드라는 상

황이지만 저들은 어쩔 수 없는 놈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

고 하였다. 일반인 관광객 c74)는 전망대에서 군인의 설명을 들은 후, "

70)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71) 30대 여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72)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73) 4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74)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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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는 게 어차피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만 하다가 진짜 많

은 희생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위험한 공간이구나, 그래서 전쟁이라

는 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등, 안보관광지에

서는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북한의 이중적, 호전적 성향을 

강조함에 따라 관광객의 경험도 그에 부합하게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

다. 다음은 철원의 DMZ 생태평화공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반응이다. 

일반인 관광객 i75)는 "DMZ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알

았는데 그 DMZ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러웠다"라는 반응을 보

였다. 또 다른 일반인 관광객 h76)는 "해설사가 그 동네(김화읍)를 생태 

공원으로 남겨서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였다. 즉 DMZ 생태평화공원이 추

진철책 설치 전의 기존 남방한계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생태

적으로 보존된 자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됨에 따라, 관

광객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보관광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군사적인 상황이 흥미를 유발하는 요

소가 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관광객 a77)는 "철책 안에 들어가는 경험 

때문에 철원 관광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전망대에서도 못 들어가는 공

간(비무장지대)을 망원경으로 보는 그런 긴장감이 좋았다"라고 하였고, 

관광객 b78)는 "출입을 통제하는 검문소가 있으니까 이 안이 청정구역이

라는 점이 뚜렷해지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하였다. 또 관광객 k79)는 "

옛날에 학교에서 반공교육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렇게 적과 대치했던 현장이어서 다른 지역의 전망대보다 더 좋았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안보관광지에서 특수한 군사적 상황으로부터 관광

적인 즐거움을 유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75)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76)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77)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78)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79)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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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적 진정성을 의도하는 경험의 구조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에 대해

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철원의 전

망대에서 금강산전기철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관광객들의 반응이다. 관

광객 k80)는 "경원선이 거기로 올라가는 것은 책에서 배워서만 알았지, 

경원선이 가다가 철원에서부터 내금강까지 갔다는 것은 몰랐다"라고 하

였다. 또 다른 관광객 h81)는 "철원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교통편이 있다

는 것, 그것도 그 옛날에 전기기차가 다녔다는 게 아주 새로운 이야기

였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전망대 풍경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바탕으

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다른 대상

지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파주의 임진강 황포

돛배 체험을 한 관광객 e82)는 "임진강을 그렇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몰랐다. 가로지르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 강인 줄

로만 알았다"라고 하였다. 철원의 DMZ 철새평화타운을 방문한 관광객 

f83)는 "철새를 오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한편, 철원의 근대유적지 일

대에 예정되어 있는 근대문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관광객 i84)는 조

금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 장소가 있으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

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테마공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경

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이었다. 

2. 새로운 소비 촉진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는 안보관광 외의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자연 관광, 역사 관광, 산림 치유, 

80)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81)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82)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83) 3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84)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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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험, 휴양 등의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기획되는 재현적 진정성이다. 관광객

들 또한 이러한 주제들이 여러 세대를 아우르고 다양한 목적과 취향을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어느 한 대상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역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관광객 

i85)는 철원의 근대문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 "젊은 세대들까지 아우르

기 위해서는 그런 테마파크 형식의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또 

임진각의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한 관광객 b86)는 "굳이 안보관광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쯤 놀러 갈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 좋았다"라고 하였

다. 그런 한편 관광객 j87)는 파주 지역의 대상지를 모두 방문한 이후, 

"사람마다 취향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삭막한 것만 보기보다는 교

훈적인 것, 즐기는 것도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였다. 따라

서 재현적 진정성은 실제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새

로운 이미지가 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 관광의 주제가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재방문의

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관광객 h88)는 "좋은 여행코스를 하나 알게 되었

다"고 하였고, 관광객 i89)는 "군사시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평

화로움도 느끼고 음악회도 보고 힐링이 되어서 가게 되었고, 한 번 더 

철새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오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즉 여러 개별 공간에서 경험한 다양한 진정성이 종합되어 하나의 좋은 

여행코스로 인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관광객 a90)은 처음에는 

파주와 철원 모두 "여러 번 갈만한 곳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공연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또 갈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관광객 

b91)는 "임진각은 또 가진 않을 것 같은데, 평화누리공원에서 뮤직 페스

85)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86)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87)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5 저자와 인터뷰, 파주.

88)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89)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90)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91)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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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벌이나 이런 걸 한다면 갈 생각이 있다"라고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관광객 e92)은 근대유적지 일대에 대해 "지뢰꽃길(소이산 둘

레길)이 좋기는 했지만 그것만 보러 가고 싶지는 않다. 노동당사도 좋

지만, 그냥 노동당사 보러가자 이런 것 보다는 문화 공연이나 퍼포먼스

가 있다고 하면 지인들한테 가보라고도 하고 싶고 가자고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등, 같은 공간이라도 문화예술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진정성

이 기획되어 관광객의 반복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개념 범주 상위범주

특정 주제에 비추어 
해석하는 의도된 경험의 구조 

속에서 해석

재현적 진정성 경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새로운 소비 촉진
재방문의사가 있는

❙표 13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재현적 진정성 경험

❙그림 31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경험

92)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 130 -

제2절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1.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 도입

그러나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해석하지 못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먼저,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

는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을 통해 진정성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있었다. 주로 고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시대적 분위기가 새로운 해

석의 프레임이 되었다.

파주 혹은 철원에 대해 관광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이

미지는 개별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진정성 해석의 

프레임으로 작용하였다. 파주의 경우 '헤이리 예술마을', '아울렛', '출판

단지'가 도시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관광객 c93)는 "임진각 안보관광보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안보관광을 통한 유흥이나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에서 의도

하고 있는 진정성인 '남북 평화 염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철원의 경우 '무거운 분위기',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라는 생각이 강하여 인위적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경험을 의도하는 제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관광객 b94)는 다양한 진정성 경험을 

의도하고 있는 대상지들을 방문한 이후에도 "철원에 대한 인상은 큰 변

화 없이 똑같이 군사 지역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하는 등, 개별 대

상지별로 의도하고 있는 진정성들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서도 발견되었다. 철원에서 

해설사로 활동하는 지역주민 I95)는 "철원에 오는 사람들은 북한과 가깝

93)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94) 20대 남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95) 지역주민 해설사, 철원관광정보센터, 2018. 8. 31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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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망대가 있고, 땅굴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

다"라고 하였다. 또 역사를 연구하는 민간 활동가 Q96)는 "철원은 지금

까지 전쟁, 분단, 군인, 안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만 알려져 있었다"라

고 하여, 철원이 군사 지역으로서 강한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뒷받침하였다.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개별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재현적 진

정성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철원의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을 보고 관광객 k97)는 "남북 간 화해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

감이 느껴지고 경계심이 떨어진다. 옛날 같으면 미사일 쏘고 분위기가 

엄중했을 텐데, 지금은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였

다. 임진각 일대의 내일의 기적소리를 방문한 관광객 h98)도 "요즘 종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만간 연결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처럼 

평화 무드가 아니었다면 이것 때문에 단절이 됐구나, 여기서부터 단절

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하여, 남북 정세가 지역 

자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철원의 전망대에서 관광객 e99)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다.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평화 무드로 바뀌면서 오히려 저 선이 

아무 의미 없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감

정을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전망대에서 보여주는 북한에 

적대적인 영상을 보니 지금 평화 무드인데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

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즉 기존에 의도되고 있는 진

정성과 새로운 프레임에 따른 진정성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

는 것이다.

관광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선입견 또한 진정성 해석

의 새로운 프레임이 되어 기존에 의도되고 있는 진정성에 공감하지 못

96) 민간 활동가, 철원역사문화연구소, 2018. 8. 23 저자와 인터뷰, 철원.

97)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98)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5 저자와 인터뷰, 파주.

99)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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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철원에서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한 관

광객 a100)는 "그 페스티벌이 철원에서 열린 이유가 DMZ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공간에서 잘 안 보였던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

였다. 또 관광객 f101)는 파주의 율곡수목원에 대해서는 "파주에 있는 

수목원이면 DMZ에 가까우니까 희귀식물 같은 것이 많을 줄 알았다. 

왜 파주까지 가서 수목원을 가야하는지, 산림치유도 왜 파주까지 가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고, 철원의 두루웰 숲속문화촌에 대해

서도 "동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데 목재 체험을 왜 철원에 와서 하는

지 의문이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즉 그 지역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간의 특성과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공간의 의도된 진정성에 공감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2. 의도된 경험의 구조 거부

개별 공간에 진정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현상들도 관찰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공간에서 장소성, 역사성을 느낄 수 없거나, 

지역적 특색 없이 한국전쟁과 평화, 통일에 대한 주제만 주어지는 경

우, 평화의 담론과 현실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업화 현

상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 상품 자체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경

우에서 나타났다.

파주의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는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기

획되었다. 그에 따라 자유의 다리, 옛 증기기관차 화통, 망향대과 같은 

역사적인 공간들과 함께 새롭게 리모델링된 임진각 전망대, 내일의 기

적소리, 비트131 아트스페이스, 평화누리공원 등 다양한 공간들이 진정

성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

들의 반응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았다. 관광객 

100)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101)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2018. 7. 4 저자와 인터

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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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2)는 "머물고 싶은 장소가 없었다. 찍고 가는 그런 장소에 불과했다"

라고 하였고, 관광객 g103)는 "비석을 비롯해서 한국 정원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스카이워크(내일의 기적소리)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터뷰이

들이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를 구성하는 공간들로부터 장소성을 느끼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무장소적인 공간들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하나로 이어지는 주제가 없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김화군

의 사라진 역사에 대해 정서적인 감상을 의도하는 철원의 김화이야기관

을 방문한 관광객 k104)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김화는 모형만 있으

니까 실감이 안 된다. 그냥 동화 속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경찰서가 있

었고, 집이 있었고, 여기 우리 목욕하던 곳이고, 나이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즉 김화이야기관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느낄 

수 없는 일반적인 스토리텔링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되었다. 철원의 

평화문화광장에서는 철원의 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예술작품들이 설치되

어 있는데, 이것을 본 관광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관광객 

g105)는 "맥락이 없다"고 하였고 관광객 d106)는 "장소를 잘 생각하고 만

든 것 같지 않다. 다른 곳에 갖다 놔도 상관없어 보였다"라고 하여, 작

품을 설치한 의도와 반대로 오히려 장소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역사성 있는 장소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

로 해석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관광객들의 반응을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철원의 평화문화광장에 대해 관광객 f107)는 "민

통선 안은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광장을 만들고 공연

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휴전 상태니까 그 안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

102) 30대 여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03) 40대 남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04)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105) 4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06)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07) 3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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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긴장감만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철원의 노동당

사 일대에 근대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관광객 i108)는 "노동

당사가 주는 고전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 앞에 현대적인 공원이 생기

면 노동당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즉 역사적인 의

미를 가지는 공간은 그 자체로 보존되어야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었다. 파주시 임진각 국민관광지 중 비트131 아트스페이스를 

방문한 방문객 g109)는 "원래의 모습을 잘 살려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온갖 첨단 기술 같은 것을 넣어놓고 장난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등, 

현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역사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인식도 발견되었다. 파주시의 비트131 아트스페이스는 문화예

술을 활용하여 옛 군사시설의 의미를 전환하고자 하였고 철원군에서는 

노동당사가 있는 근대유적지 일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

대적인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다시 말해 현대적인 요소, 특히 문화예술 

콘텐츠를 도입하여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평화'를 나타내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도리어 역사

성을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지역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한국전쟁의 역사, 평화와 통일에 대

한 담론이 강조되는 방식도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졌다. 특히 안보관

광지는 특수한 군사적 상황으로 인한 유흥을 의도하지만, 지역적 특색 

없이 비무장지대의 개념,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의 위치, 남북한 초

소의 위치, 격전지 소개 등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대에서의 경험에 대해 관광객 b110)는 "예비군 훈련 갈 때마

다 전망대에서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영상을 보여준다. 되게 뜬금없이 

지금 전쟁 중도 아닌데 우리의 주적, 우리가 지켜 낼 평화, 이런 내용

이다.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더 오히려 특색을 없애는 느낌이다"라고 하였다. 또 관

108)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09) 40대 남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10)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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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 f111)는 "한국전쟁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사

람이 많이 죽었다, 여기가 무슨 고지인데 몇 번 주인이 바뀌었다,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는 등, 공간에서 주어지는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의 담론이 지역 전반에서의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에 투영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관광객 

b112)는 "잘 모르겠고, 모호하고, 평화와 관련된 내용도 아닌데 자꾸 평

화라고 하니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관광객 a113)는 "메시지

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평화롭다는 것인지, 평화를 향해 가자는 말

인지 애매하다"라고 하였고, 관광객 f114)는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쓴다

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관광객이 느끼는 평화, 지역

주민이 느끼는 평화, 공무원이 느끼는 평화도 다 다를 것 같다"라는 반

응을 보였다. 즉 관광객들은 '평화'의 담론과 현실 간의 연관성을 이해

하기 어려워했다.

관광 활성화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험도 다수 발견되었다. 관광객 f115)는 "전쟁의 참상 같은 것을 느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요소는 별로 없고 관광버스만 많

았다"고 하여 실망감을 나타냈다. 관광객 k116)는 "한나절 즐기자는 유

희의 장소, 타성에 젖어서 둘러보는 코스가 돼버렸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역사적 장소가 관광 상품으로 기획되어 소비의 대상이 되는 현상

에 대해서도 본래의 장소성이 사라지게 되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철원의 근대유적지 일대에 대해 관광객 k117)는 "전쟁의 

111) 3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12) 20대 남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13)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114)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15)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파주.

116)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117)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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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 전체를 적어도 만 평 정도 유적지로 조성하고 

보존해야지, 매점 있고 주차장 있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요즘은 어디

를 가도 주변에 상점, 식당, 기념품점 이런 것들이 그 분위기를 많이 

해친다"라고 평가하였다. 관광객 g118)도 유사하게, "주변에 덕지덕지 

시설들이 들어 올까봐 걱정이다. 정말 불필요한 것이다. 노동당사 하나

만으로도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외에 여러 

인터뷰이들이 파주의 임진각 일대에 대해서도 실향민을 위한 망향대와 

같이 기념비적인 장소 주변에 편의 시설들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부정

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광 상품으로서 공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험도 나타났다. 다음은 

철원 소이산 둘레길의 지뢰꽃길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반응 중 이에 해

당되는 내용들이다. 관광객 d119)는 "시화의 포맷이 다 다른 것이 너무 

거슬렸다"라고 하였고, 관광객 f120)는 "꽃을 외래종, 개량종 심어 놓았

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식생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여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제기되었다. 그런 한편, 파주 율

곡수목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철원 두루웰 숲속문화촌의 체험 프로그

램 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대와 다

르다는 이유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118) 4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19)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20) 3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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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범주 상위범주

지역에 대한 선입견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 

도입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고정적인 지역이미지

시대적 분위기

장소성을 느낄 수 없는

의도된 경험의 구조 거부

역사성을 느낄 수 없는

지역적 특색을 느낄 수 
없는

평화의 담론과 현실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업화에 대한 거부감

관광 상품에 대한 불만족

❙표 14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 도입> <의도된 경험의 구조 거부>

❙그림 32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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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1. 실천을 통한 감각적인 경험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관광객들의 경험은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해석, 변형, 혹은 거부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관광객들은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 등과 관계를 맺는 '실천'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내는 '수행'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과거

나 미래, 혹은 보이지 않는 현실의 어떤 것을 상상하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욱 실감하는 등, 실천을 통해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관광객들은 현재의 풍경으로부터 과거의 풍경을 상상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그에 해당되는 관광객

들의 반응이다. 철원의 소이산 둘레길을 방문한 관광객 g121)는 "지금 

서울이 되기 전 서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관광객 d122)는 "억지로 재현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

낌이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즉 관광객들은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

하는 진정성과 관계없이 그 풍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어떤 

사실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파주의 황포돛배 체험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관광객 i123)는 "책에서 배웠던, 옛날에 강에서 나룻배로 교

역으로 하고 이런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하였다. 관광객 f124)는 

좀 더 다양한 상상을 하였는데, "배 타고 사람들 고생 많이 했겠다, 이

런 생각도 들고 바위 깨진 모양을 보면서 폭격 맞아서 그렇게 된 게 아

닐까 생각도 하면서 광활한 필드에서 전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라는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 관광객들은 자연 풍경 중심으로 

121) 4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22)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23)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5 저자와 인터뷰, 파주.

124)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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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해설사의 설명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상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객 i125)는 파주 임진각 국민관광지의 비트131 

아트스페이스에 대해, "전쟁 때의 긴박한 상황이 떠올랐다. 이 벙커에

서 전쟁을 치렀구나"라는 등, 미디어 아트 등을 활용해서 옛 군사시설

의 의미를 변화시키려는 의도와 달리 대상지 공간에 얽힌 장소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그런 한편,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

었다. 철원의 DMZ 철새평화타운을 방문한 관광객 h126)는 대상지 공간

의 조성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나서, "폐교가 생긴다는 사실이 슬

펐다.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철새와 주민이 공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통일 이

후에는 환경 파괴가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통일 준비에는 자연 환

경을 보호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

였다. 즉 개별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국가적 문제로 생각

의 범위를 확장시켜 미래적인 시사점을 찾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전망대에서 관광객의 실천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f127)는 "여기는 통일만 되면 신도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여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도시의 풍경을 상상하였다. 관광객 i128)는 "북

한하고 이렇게 가깝다니, 아주 먼 곳에 있는 이상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깝다면, 욕심도 생기면서 안타까움도 생기고, 긴

장감도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 관광객 j129)는 "젊은이들의 청

춘이 아깝고, 전쟁이 없었으면 저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벼가 얼

마나 많이 나올까, 그런 점에서 슬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광객 

c130)는 "북한 GOP 쪽에 인공기가 달려 있는 것을 보니 저렇게 가까운

125)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5 저자와 인터뷰, 파주.

126)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27) 3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28)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29)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30)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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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반대편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였다. 즉 관광객들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풍경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상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한편, 지금 현재 

보이는 풍경에 비추어 보이지 않는 풍경을 연상하는 현상도 관찰되었

다. 예를 들어, 관광객 g131)는 "다른 산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는 것과 

달리,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계속 궁금해 하면서 보게 된다"라는 이

야기를 하였다. 또 관광객 d132)는 "웅덩이 같은 게 있고 식물이 아주 

예쁘게 자라있는 것을 보면서 저 안에는 다 예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직접 보거나 육체적으로 겪는 경험은 관광객들의 실천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파주 임진각 국민관광지의 내일의 기

적소리를 방문한 관광객 e133)는 "끊어진 철길이나 열차 잔해 같이 시각

적으로 강렬하게 보이는 것이 있으니 좀 더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관광객 g134)는 철원 근대유적지 일대에 대해 "

노동당사, 그리고 중간에 본 쌀 창고(농산물 검사소), 금고, 경찰서, 그

런 것들이 실제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느낌을 받

았다"라고 하는 등, 시각적 요소가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 사전에 기대하지 않거나 실감하지 못했

던 느낌을 즉각적으로 받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관광객 

i135)는 파주 임진각 일대의 비트131 아트스페이스를 보고 "아주 작은 

벙커이지만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삶과 죽음의 현장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정이 벅차올랐다"라고 하였다. 또 관광객 j136)는 "방송에서 실

향민들이 망배단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봐도 나는 실향민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100퍼센트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현장을 보니까 진짜 안타깝

131) 4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32)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33)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34) 4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35)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5 저자와 인터뷰, 파주.

136)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5 저자와 인터뷰,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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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렇게라도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반응을 보였

다. 같은 풍경이라도 멀리서 바라보는 경험과 직접 풍경 속으로 들어가

는 경험은 다른 실천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

는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관광객 c137)는 철원의 DMZ 생태평화공원에

서 "전망대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직접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가까운 

데 가보는 거라 더 좋았다"라고 하였다. 관광객 b138)는 율곡수목원에서 

임진강을 본 후에 임진강 황포돛배를 체험하러 갔었는데, "전망대(율곡

수목원)에서 임진강을 보고 나니 거기(임진강)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고, 그러고 나서 임진강에서 배를 타니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관광

객들의 실천에 영향을 주었다. 관광객 i139)는 파주시 인근의 전망대에

서 개최된 음악회에 갔던 경험에 대해 "실향민 음악가가 있어서 참 와 

닿았다. 음악도, 말 한 마디도 한 마디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

서 훨씬 더 전달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 파주시 율곡수목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서는 "치유사님들의 정성이 느껴져서 좋았다. 우리

가 수목원을 잘 느끼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느껴졌다"라는 반응을 보이

기도 했다. 안보관광에 참여했었던 관광객 d140)는  "가이드나 물건 파

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이어서 좋았다. 주민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등, 실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

기를 접함으로써 대상지 공간에 대한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실천과 수행의 다양성

방문객의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주로 개인의 과거 경험, 나이, 성별, 국적, 취향, 우연

137)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38) 20대 남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39)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40)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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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 등에 의해 차이가 유발되었다. 먼저, 과거 경험에 따라 차이점

을 보이는 예를 들면 이렇다. 여성인 관광객 e141)는 "GOP가 어떤 기

능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지,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봐서 재미있었다"라고 한 반면,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다녀 

온 관광객 a와 b142)는 "재미없었다. 늘 듣는 내용이다", "감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나이와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이다. 50대인 관광객 h143)는 "파주는 인공적인 건물이 많고 인위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삭막한 느낌이었는데, 철원은 그런 느낌이 덜했다. 오

히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따뜻한 느낌이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20~30대 관광객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남북 관계에 대한 평소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도 

상반되는 실천과 수행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파주시 임진각 국민관광지

의 내일의 기적소리를 함께 방문한 관광객들144)은 "조만간 저곳을 자유

로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상상을 하기도 하고, "나는 

연결되면 도로 저기서 쳐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즉 

북한에 대해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관광객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철원의 두루웰 숲속문화촌에서 참여한 목공예 체험 프

로그램에 대해 관광객 a145)는 "놀러가서 가볍게 해볼 수 있고 기념품도 

되고 딱 좋은 수준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관광

객 c146)는 "체험이라고 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 나무도 직접 베서 만들

141)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42) 모두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143)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44) 모두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5 저자와 인터뷰, 파주.

145)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146)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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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것 만들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모듈화 되어 있어서 재미없었

다. 난 좀 가공이 덜 되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

것은 여행 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각자의 취향이 다

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점이었다. 

한편, 개인이 우연하게 경험한 사건들에 의해 공간에 대한 실천과 수

행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관광객 f147)는 우연히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

아 철원의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이런 경험에 대

해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주민 만나서 운 좋게 들어간 것이라 기분이 

엄청 좋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파주의 황포돛배 체험에서는 

우연한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관광객 a

는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보고 나니 현실 감각이 돌아와서 긴장감이 

없어졌다"라고 하였고, 관광객 b는 "함께 배를 탔던 다른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던 비닐을 그냥 강에다 버려서 안 좋은 기분이 들었다"는 이

야기를 하였다. 이런 경험은 우연히 보게 된 풍경, 우연히 함께 배를 

타게 된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관광객들은 실천과 수행을 통해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되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다. 관광객 i148)는 철원

의 근대유적지를 다녀온 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노동당사에 

간다 그랬을 때, '노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있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가보고 나니 그리스 신전과 같은 그런 것과 견줄 만큼 고전

적인 느낌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즉 노동당사에 투영되고 있는 

평화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직접 방문하고 난 후 긍정

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실천과 수행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예로, 관광객 f149)는 철원의 평화문화광장에서 공간의 조성 목

적이나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공간에서 의도하지 않

은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북쪽으로 보니 통문이 있

147)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48)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49) 3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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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번 봤는데 군인들이 교대하고, 무전기와 지뢰 탐지기 챙기고 

하는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대신 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

한 예라고 할 수 있었다.

기 조성된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이벤트가 펼쳐지면 

새로운 실천과 수행의 가능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부 관광객들은 

철원의 근대유적지 일대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과 푸드 마켓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관광객 c

와 f150)는 "노동당사 같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들으니까 더 와 

닿는 것 같다", "재밌었다. 마켓의 질은 낮아도 그런 곳에 마켓이 열린

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그런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등, 

공간에 대한 실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철원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안보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젊

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것도 넣어주니까 더 좋았다"라고 하여, 지역

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관광객 e151)는 "그런 시도들이 있으면 노동당사가 무엇이기에 

이런 게 생겨나지?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라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

게 될 것 같다. 유물처럼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기만 하면, 나중 되면 

그런 게 있었대, 라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즉 

이벤트를 통해 지속적인 실천과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관광객 b152)는 "처음에 노동당사 갔을 때는 신기하고 

특색 있어서 좋았는데,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앞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한 번 정도만 갈만한 곳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뮤직 페스티벌을 하고 예술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훨씬 기억에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벤트는 역사 자원의 경우 관광

객이 대상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적

150) 모두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51)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52)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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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실천과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되기도 하였다.

3. 실천과 수행의 어려움

관광객들은 실천과 수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먼저 자유로운 경험이 불가능한 경우로, 안보관광 코스와 파주 율곡수

목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경험해

야 할 때 나타났다. 관광객 f153)는 안보관광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

다는 이유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의 근대유적지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매력이 없어졌다", "행동을 통제 당하는 느낌이 싫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관광객 c154) 역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안보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부

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파주 율곡수목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 d155)는 "프로그램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을 못 봤다"라고 하는 

등,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관광객이 원함에도 불구

하고 대상지 공간과의 적극적인 실천과 수행이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정보를 강요당한다는 인상을 받으며 실천과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일반인 관광객 집단 중 

20~40대 대부분156)이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에서의 경험에 대해 "분

명한 목적을 가지고 강요라고도 느껴질 정도로 메시지를 주입시킨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관광객 d157)는 "그 장소에서 처음 느꼈던 감정들이 

전부 다 없어진 것 같다. 내가 어떻게든 다가가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

요 없는 장소였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철원의 근대유적지 일대에 테마

공원 형식의 근대문화거리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

153) 3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54)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55) 30대 여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56) 20대 남성 관광객 1명, 30대 남성 관광객 2명, 30대 여성 관광객 1명, 40대 남

성 관광객 1명, 모두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57) 30대 여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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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례가 있었다. 관광객 i158)는 "옛날의 모습을 혼자 상상할 수 있는 

흐름을 방해할 것 같다"라고 하여, 관광객들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물리적 환경이나 프로그램 특성 때문에 실천과 수행을 통해 의미를 스

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대상지 공

간에서 진정성을 재현하는 방식이 실천과 수행을 방해하는 현상도 있었

다. 관광객 e159)는 철원 소이산 둘레길의 지뢰꽃길 구간에 전시된 시화

를 보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시에서 표현되어 있는 아픔과 동

족상잔의 비극 이런 것에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동

의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아프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감수성

이 부족한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즉 지뢰꽃길에서 진정성을 재현하

는 방식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어떠한 실천이나 수행도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

다음은 대상지 공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실천과 수행을 방해하는 

사례들이다. 철원의 소이산 둘레길에 남아 있는 옛 군사 시설에 대해 

관광객 a160)는 "아예 인식을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감흥이 없

었다"라고 하였다. 관광객 e161)는 파주시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의 비

트131 아트스페이스에 전시된 미디어 아트 작품에 대해 "무슨 의미인

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대상지 공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실

천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관광객 

c162)는 철원의 금강산전기철도에 관한 스토리를 들은 후 "금강산이란 

것은 들어서 아는 거지 가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파주시 황포돛배 체험에서도 "어디 넘어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별로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 등, 대상지 공간

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실천과 수행의 과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158)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59)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60)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161)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62)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2018. 6. 24 저자와 인

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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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자신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도 하였다.

개념 범주 상위범주

과거, 미래,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 실천을 통한 감각적인 

경험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직접 보고 실감하는

지역주민과 만나는

개인별로 다른

실천과 수행의 다양성

의도되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기 조성된 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자유로운 경험이 

불가능한

실천과 수행의 어려움정보를 강요당하여 
상상을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 15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그림 33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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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최종 진정성 경험

1. 지역의 진정성

관광객들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을 방문한 이후 지역이 가지고 있

는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

와 관련된 관광객들의 이야기들이다. 관광객 g163)는 철원에 대해 "원래 

도시가 있었던 곳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도시가 있을 수밖에 없

었던 지리적, 교통적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관광객 k164)도 

유사하게, "철원은 전쟁 때문에 옛날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특별하

다. 우리나라 분단 역사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점이기 때문에 관광객

들에게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관광객 e165)

는 "자연은 대체재가 많은 것 같은데, 옛날 유산 같은 것들이 잘 보존

되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등, 지역 자원 중 특히 지역 고유의 역

사적인 특성으로부터 진정성을 발견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런 한편, 접경지역이자 군사지역으로서의 특징이 지역의 진정성으

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관광객 i166)는 "파주는 헤이리 예술마을이 생기

면서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철원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전쟁, 북한, 

DMZ,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무거운 무게감으로 다가왔다"라고 하

며, "관광으로 오는 것은 안전하겠지만 철원에서 산다는 것은 공포감이 

든다"라고 하였다. 관광객 g167)는 "철원은 지뢰라는 위험요소가 매력이 

된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도 있고, 앞으로

의 미래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지

역을 표현하는 단어로 등장하는 '무게감', '공포감', '미래에 대한 희망' 

163) 4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64)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165)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66)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67) 40대 남성 관광객, 2018. 7. 4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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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DMZ 접경지역의 군사적 특징이 반영된 것들이다.

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접경 지역, 농촌 지역으로서의 특징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관광객 k168)는 "철원은 휴식하러 왔

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였고, 관광객 i169)는 "철원은 힐링이 되고 좋

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관광객 b170)는 "철원은 상업화가 덜 되어

서 더 특별한 것이 여기 저기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즉 지역에서 경험한 진정성으로서 '휴식', '힐링', '신비감'의 인상

을 받는 현상도 나타났다. 관광객들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으로서 진

정성을 인식하는 경험은 파주보다 철원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다음은 지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다른 진정성을 깨

닫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관광객 b171)는 "파주는 헤이리 예술

마을, 출판단지, 아울렛,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보관광도 잘 

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생각보

다 자원이 많은 도시구나, 라고 생각했다", "철원은 군인이었던 친구들

한테 듣던 정말 가기 싫은 곳, 군부대밖에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

는데, 자연적인 곳도 많고 녹지도 푸르고 개발이 되지 않은 풍경이 만

드는 전망이 아름다운 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관광객 e172)는 

"철원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줄 알았고 노동당사가 가볼 수 있는 곳인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고 생각보다 가까운 지역이었다"

라고 하기도 했다. 즉 관광객들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을 방문한 이

후 파주와 철원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경험하기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양한 진정성 경험을 의도하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을 방

문하고 실천과 수행을 통한 비재현적인 진정성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

168)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169)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70) 20대 남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71) 20대 남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72)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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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 전체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기반으

로 판단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철원보다 파주에서 더 두

드러지게 발견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다. 관광객 b173)는 

"파주는 안보관광보다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단지 이런 곳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관광객 c174)도 비슷한 반응으로, "파주는 서울과 

가깝고 상업화도 많이 돼서 헤이리, 아울렛이 먼저 떠오르고, 가볍게 

놀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였다. 관광객 e175)는 "임진각

은 임진각이지, 파주의 임진각이라는 의미가 없다. 파주의 지배적인 인

상은 여전히 헤이리, 아울렛, 도시라는 느낌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다

시 말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단지, 아울

렛 등의 공간으로 대표되는 파주시의 도시적, 상업적인 이미지가 파주

의 강한 진정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관광객 e176)는 또한, "파주는 서울과 가깝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

으니까 외국인 친구가 DMZ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파주로 갈 것 같지

만, 내가 가족들과 파주를 다시 간다고 하면 안보관광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파주의 안보관광지는 지역의 진정성을 

경험하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관광 편의성을 목적으로 선택되는 관광지

로 평가되는 것이었다. 조금 색다른 반응으로, 관광객 k177)는 "우리 세

대에게 파주는 남북이 대화국면에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색되

면 가라앉는, 부동산 투자처라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하였다. 즉 파주

에 대한 강한 진정성으로서 남북 관계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지역이라는 정체성이 발견되었다.

한편, 지역별로 고유한 특성으로서 진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광객 j178)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그는 "파주에서는 말로만 

173)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174)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75)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76) 30대 여성 관광객,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77)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178)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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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던 걸 실물로 처음 본 그 느낌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그 뒤에 철원

에서 본 것도 결국은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여서 감동이 조금 덜했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파주와 철원의 진정성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

는 정보나 개인적인 생각이 부족하면 두 지역 간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않고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관광객들이 경험하는 진정성은 개별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DMZ

와 그 접경지역 전체에 대한 내용도 발견되었다. 먼저 DMZ와 접경지

역이 가지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논의되었다. 관광객 k179)

는 "브라질의 밀림 같은 곳은 탐험가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데, 여기는 그런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위에서 조망할 수 있으니까 특

별하다"라고 하였다. 또 관광객 i180)는 "우리나라 휴전선도 귀중한 관광 

자원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다. 관광객 c181)는 "통일이 된다면 예

전에 여기가 접경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이 베를린 장벽처럼 외국인한테 

관광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다. 즉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DMZ 접경지역의 군사적, 자연적 환경은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활

성화할 수 있는 진정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접경지역의 환경이 반드시 관광 자원으로서가 아니더라도 지역

의 역사 자원으로서 진정성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관

광객 a182)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통일이 되거나 민간인 통제구역이 

없어지더라도) 여기가 옛날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군인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 기억을 계속 남겼으면 좋겠다. 통일이 된다면 통

일이 되기 전 상황을 기록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현재의 분단 상황도 지역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존해야 

179) 60대 남성 관광객, 2018. 7. 28 저자와 인터뷰, 서울.

180)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81)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182) 2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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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을 방문한 이후 평화와 통일의 

담론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과 연관성이 있었다. 이것은 관광객 i183)

의 경험에서 잘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이전에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통일에 대한 그림이, 생각이 생겼다",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 올 이유도 없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

이 두려운 마음이 많았는데, 친근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통

일이 되든 안 되든, 전쟁에 관한 역사도 남겨두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경험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관심이 생기고 DMZ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 일어나면서, 전쟁과 분단의 유산들을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진

정성을 가지는 지역 자원이라고 깨닫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DMZ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평화와 통일의 담론이 

물리적 환경이나 사람들의 경험을 규정하는 틀이 되는 것은 진정성의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관광객 b184)는 "

이 지역에서는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평화가 무엇인지 더 

모르겠다"라고 비판하였다. 관광객 c185) 또한 30대 남성 관광객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을 방문한 후에도 "통일이나 분단, 평화에 대한 생각

이 바뀐 것은 없다. 평화에 대한 간절함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등

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평화', '통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인식으로는 전환되는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83) 50대 여성 관광객, 2018. 7. 27 저자와 인터뷰, 철원.

184) 20대 남성 관광객, 2018. 2018. 7. 15 저자와 인터뷰, 서울.

185) 30대 남성 관광객, 2018. 6. 24 저자와 인터뷰,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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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범주 상위범주

지역 고유 정체성으로서 
진정성 발견

지역의 진정성 경험

최종 진정성 경험

기존 지역 이미지와 다른 
진정성 발견 

기존 지역 이미지를 
기반으로 진정성 판단

지역별 진정성 인지 불가

관광 자원으로서 진정성 
발견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경험

역사 자원으로서
진정성 발견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으로서 

'평화' 인지 불가

❙표 16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최종 진정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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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재구성

제1절 재현적 진정성과 비재현적 진정성의 복합적 작용

1. 재현적 진정성 경험의 영향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되고 있는 재현적 진정성은 지역 사회

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지역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 자원에 대해 지역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세계

에 알리고자 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관광객들은 재현적 진

정성을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경험하고, 지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안보관광지의 경우,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군사적인 통제 상황을 통해 관광적인 유흥을 경

험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안보관광지에서 공

포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러한 긴장감을 매력적으

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특히 철원에 대해  

"공포감이 드는 곳", "전쟁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곳", "지뢰라는 위험요

소가 매력으로 느껴지는 곳" 등으로 인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된다. 군사적 환경을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DMZ 접경지역

의 환경을 지역의 역사 자원으로서 진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파주의 경우, 안보관광지와 함께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가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적극적인 관광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을 경험한 관광객들은 파주에 대해 "헤이리, 아

울렛뿐만 아니라 안보관광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 등, 파주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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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의 영향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재현적 진정성은 관광객들이 

그것과 다른 관점으로 지역 자원을 해석하거나, 그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험의 구조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의미로 변형되어 전달된다. 먼

저 관광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가 관

광객 경험의 새로운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파주는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단지, 아울렛 등으로 구성된 도시적 이미지가 강하여, 임진각 국민

관광지 일대, 임진강 황포돛배, 율곡수목원 등이 지역의 진정성을 경험

하는 곳으로 인지되지 않았다. 관광객들은 파주와 철원 모두에 대해 지

역 자원 활용 공간에 DMZ 접경지역으로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

는 재현적 진정성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진정성을 찾게 됨에 따라 지역

의 진정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오히려 DMZ 접경지역의 

군사 환경이나 자연 환경에서 관광 자원으로서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결

과가 나타난다.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험의 구조는 장소성, 역사

성, 지역적 특색을 느낄 수 없는 경우, 평화와 실재 간의 관계를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 상업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 관광 상품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경우 관광객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거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안보관광지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설명

이나 군사적 상황에 대한 일반적이고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해

설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인해 관광객들은 파주와 철원에서의 경험으로

부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지역별 진

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예로, 지역 자원 활

용 공간에서 실제 물리적 환경이나 프로그램과의 심층적인 연관성 없이 

추상적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 관광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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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평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의 영향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실천과 수행을 통한 감각적이고 다양한 관

광객들의 경험은 개별 지역과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경

험을 풍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철원의 경우, 소이산 둘레길이나 근

대유적지 일대는 평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

는 의도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뢰밭 옆을 걷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재현적 진정성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역사 자원이

나 자연 자원이 만들어내고 있는 풍경으로부터 철원의 과거를 상상함으

로써 지역 고유의 정체성으로서 진정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전망대에

서 보이는 풍경으로부터 관광객들은 여러 가지 감정과 상상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국가 안보의식을 배우거나 관광적인 

유흥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재와 미래

에 대해 심층적인 고민을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DMZ 접경지역이 관

광 자원, 역사 자원으로서 가지는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천과 수행이 반드시 진정성 경험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지만은 않는

다. 실천과 수행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

연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재현적 혹은 비재현적 진정성과 모순된 

경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주 임진강 황포돛배 체험의 경우, 같

은 배에 동승한 탑승객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에서 실천과 수행을 방해하는 조건들에 의해 

진정성 경험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자유로운 경험이 불가능하거나 정

보를 강요당하여 상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상지 공간과 

실천과 수행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

우 등에서 실천과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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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안보관광 코스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을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경험해야 할 때, 관광객은 자신이 

보고 싶거나 경험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어 실천과 수

행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을 

때 가능할 수 있었던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은 개별 지역이나 DMZ 접

경지역의 진정성을 경험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4. 진정성 재구성 과정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은 관광객이 지역 

자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경험의 구조가 되고 새로운 소비를 촉

진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관광객은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방식으로 지역 자원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의도된 진정성

이 아닌 다른 진정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다른 방식의 진정성 해석은 

관광객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역에 대한 관점이나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대상지 공간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경험의 구조를 통해 진정성을 느낄 수도 있고,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

는 경험의 구조에 대한 불만족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진정성 경

험을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한편 관광객은 지역 자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실천과 

수행의 과정으로 통해 진정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과정은 매우 감각

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정성 경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

게 된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험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정보로 인해 

상상의 여지가 차단되거나, 지역 자원과의 관계 형성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상황에서는 실천과 수행이 어려워져, 진정성 경험의 확장 가능성

이 감소하게 된다. 즉,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은 대상지 공

간에서 의도하는 진정성이 관광객에 의해 수용, 변형, 거부되고, 실천

과 수행이라는 즉각적인 과정을 통해 새롭게 경험되는 진정성의 영향을 

받는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며, 결과적으로 전체 지역에 대한 진정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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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은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의 경험, 그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관광

객의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따라 세 가지의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재현적 진정성 경험과 비재현적 진

정성 경험이 모두 지역의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의도된 재현적 진정

성을 경험하기 어렵고,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도 불가능함에 따라 지역

의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지는 유형이다. 세 번째

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며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경험하기 어렵지만,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에 따라 지역의 진정성 재구

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의도된 경험의 구조 
속에서 해석

⋅새로운 소비 촉진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 
도입

⋅의도된 경험의 구조 
거부

⋅실천을 통한 감각적인 
경험

⋅실천과 수행의 다양성
⋅실천과 수행의 어려움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지역의 진정성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그림 34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재구성의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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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관계진술문

①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는 관광객이 경험하도록 의도되는 진정성이 있다. 
관광객들은 이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을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경
험하고, 지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지
역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해한다. 의도된 진정성 경험의 구조가 아
닌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 결과 관광객들이 지역에 대해 기
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지역의 진정성이 재구성된다.

②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는 관광객이 경험하도록 의도되는 진정성이 있다. 
관광객들의 경험은 이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
과 다른 관점으로 지역 자원을 해석하거나 그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험
의 구조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의미로 변형되어 전달된다.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과 수행이 어려운 조건들에 의해서 진정성의 경
험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그 결과 관광객들이 지역에 대해 기존에 가
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지역의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진다.

③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는 관광객이 경험하도록 의도되는 진정성이 있다. 
관광객들의 경험은 이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
과 다른 관점으로 지역 자원을 해석하거나 그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험
의 구조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의미로 변형되어 전달된다. 그러나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 결
과 관광객들이 지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지역의 진정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17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재구성 유형별 가설적 관계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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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형별 진정성 재구성 과정

1. 재현적⋅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으로 인한 진정성 재구성 과정

안보관광지는 DMZ 접경지역에서 역사 자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

례이다. 주로 '평화', '통일'의 주제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 북한, 땅굴, 

끊어진 철길 등 한국전쟁의 유산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면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국가 안보 상황을 강조한다. 관광객들 또한 안보관광지

에서는 비무장지대와 한국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배우는 경

험을 기대하고 군사적 상황으로부터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즉 안보관

광지에서 주어지는 경험의 구조 속에서 진정성을 경험한다.

관광객들에게 철원은 한국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고 영화 

<고지전>의 배경이 될 정도로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

했다. 이것이 DMZ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전망대들보다 철원

의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경향이 나타나, 안보

관광지에서 진정성을 경험하는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이 되고 있었다. 

그런 한편 관광편의를 위해 조성되는 부대시설들은 안보관광지에서 기

대되는 경험에서 벗어나는 요소들로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안보관광

지별로 지역적 특색 없이 유사한 스토리가 반복되는 것 또한 재현적 진

정성을 거부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편 전망대 풍경을 보는 경험은 다양한 감정과 생각, 상상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서 지역의 역사 이해, 분단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

지 성찰, 비무장지대의 가치 상상 등 안보관광지에서 의도하지 않는 지

역의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안보관광 중에 동행하는 해설

사, 기념품 가게 점원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이

야기를 직접 듣는 경험이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

이 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안보관광지는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불

가능함에 따라 실천과 수행이 일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이 분명한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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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하지만 전망대에서 개최된 음악회에 참석한 관광객들은 안

보관광지에서 주어지는 부자유스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실천과 수행

을 경험하기도 하여, 안보관광지의 한계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 발견되었다.

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국가 안보 상황 강조
⋅군사적 통제 상황의 관광자원화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비무장지대, 한국전쟁
과 관련된 역사적 사
실 교육 기대

⋅군사 통제 상황을 매
력요소로 인지

⋅한국전쟁 격전지 이미
지를 투영

⋅관광편의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역적 특색을 느낄 
수 없는 일반적인 전
쟁 스토리에 대한 부
정적 인식

⋅전망대 풍경으로부터 
다양한 감정, 생각, 
상상

⋅전망대 등 기 조성된 
공간에서 이벤트 경험

⋅자유로운 관광 활동 
불가능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DMZ 접경지역의 역사 이해
⋅분단 현실과 미래 성찰
⋅비무장지대의 가치 상상

❙그림 35 안보관광지에서의 진정성 재구성의 패러다임 모형

파주시의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는 남북 경제 협력의 중간 거점이라

는 파주시의 지경학적 상징성을 반영하고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

로서 적극적인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임진각 국민관광

지 일대의 세부 공간 중 평화누리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평화누리공원

에 설치된 조형물들을 '평화'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등, '남북 평화 

염원'이 관광객들의 진정성 경험 구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평화누



- 163 -

리공원은 넓은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로 각종 축제와 공연이 개최되고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인식된다. 그

리고 평화누리공원에서의 경험은 안보관광이나 역사 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진정성의 문화가 되고 있

다. 평화누리공원은 야외공연장이라는 주된 목적이 있고 '평화'를 상징

하는 조형물들을 통해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관광객들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

벤트에 참여하면서 진정성 경험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보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편의시설 위주로 역사적 장소를 개

조, 확장하는 방식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다. 현재 임진각 건물은 조성된 초기의 역사적 맥락이 

희석되고 일반적인 상업화된 관광지로서 인식된다. 임진각 일대가 대규

모 안보관광지로 개발되며 임진각에서 조망되는 풍경이 주차장, 놀이공

원 등의 상업경관으로 지배되고 북한을 바라보는 공간으로서 임진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인지되었다. 그런 한편, 현재 임진

각 일대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장

소적인 맥락이 부족한 채 혼재되어 있다고 인식되어, 공간 전체에서 전

달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형태의 전시, 조형물, 기념비 등은 장

소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역사적 의미를 희석시킨다. 관광객들은 역사 

와 관련된 사실을 전시의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을 경험의 '강요'로 느끼

며, 그로 인해 방문객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적인 콘텐츠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대상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더 어려워지며 실천과 수행이 방해되기도 하였다. 

내일의 기적소리와 비트131 아트스페이스가 대표적이다. 이 공간들은 

각각 한국전쟁 당시 비무장지대에 버려져 있던 기관차와 군용벙커를 일

반인에게 공개한 역사 자원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경험은 역사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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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남북 평화 염원을 상징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평화누리공원에 설치

된 조형물의 의미를 '
평화'에 비추어 해석

⋅여가공간으로서 평화
누리공원은 임진각 일
대의 새로운 소비를 
창출

⋅상업화 현상, 역사성 
퇴색, 장소적 맥락을 
느낄 수 없는 세부 공
간에 대한 부정적 인
식

⋅여러 가지 목적의 활
동을 하면서 다양한 
공간적 의미를 발견

⋅정보의 '강요', 현대적 
콘텐츠 활용으로 인해 
자유로운 감상과 이해 
불가능

⋅실제 전쟁의 흔적, 스
토리를 통해 감정적 
몰입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 이해
⋅'평화'의 상징성 이해 어려움 
⋅임진각과 경의선 끊어진 철길의 역사

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림 36 임진각 국민관광지에서의 진정성 재구성의 패러다임 모형

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설물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현재에 몰입하

는 것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들로 한국전쟁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전달함으로써 흥미를 느끼거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을 상상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등,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

는 여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방식

이 외형적인 요소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충실할 때 극대화되었다. 관광객들은 한국전쟁 중 운행

이 중단된 경의선의 실제 기관차와 총탄의 흔적, 당시 기관차를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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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을 갔던 기관사의 스토리를 보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비재현적인 경험을 하였다. 

철원군의 노동당사 등을 포함하는 근대유적지 일대는 한국전쟁으로 인

해 번성했던 도시가 파괴되고 지배 이데올로기의 혼란을 겪었던 철원 

지역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서, 평화의 상징물이자 지역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기획되고 있다. 관광객들은 '노동당사가 있다', '

노동당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움과 놀라움을 경험하는데, 

현재 노동당사 일대를 평화의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전

히 '공산주의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런 한편, 근대유

적지 일대에 예정되어 있는 근대문화거리 조성은 전쟁의 역사를 잘 모

르는 젊은 세대, 역사 관광 외의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진정성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근대문화거리 조성과 같은 계획도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반면, 관광객

들은 현재 남아 있는 유적지만으로도 다양한 상상과 정서적 경험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당사는 외관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방

식의 관람만 가능한데, 이 점이 노동당사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새로

운 감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런 반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벤트를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상상하는 

실천과 수행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근대유적지 일대의 

역사적 가치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과 수행을 통해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

다. 한편, 영구적인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그것이 의도하는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인식되면 의도되는 경험의 구조가 거부될 가

능성이 있다.

인근의 소이산 둘레길은 민간인 통제구역을 개방한 장소로서 '통일', '

평화' 등의 주제로 스토리를 전달한다. 특히 소이산 둘레길 중 '지뢰꽃길

' 구간은 지역주민들이 지뢰밭 옆의 산책로를 자발적으로 가꾼 공간으

로서 지뢰밭을 개척하며 살아 온 지역의 역사, 평화의 메시지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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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비극이 반복

적으로 강조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대상지 공간에

서 진정성 경험을 의도하는 구조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

밭'과 '꽃길'의 대비되는 이미지로부터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감각

적,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상상과 감정을 느끼는 실천과 수행이 활발하

게 일어남에 따라 관광객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을 기대할 수 있

기도 하다.

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평화 의식 고취
⋅안보관광 외의 다양한 관광 경험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다양한 관광 수요 창

출의 가능성
⋅공산주의의 상징
⋅(조형물 설치의 경우) 

역사성을 느낄 수 없
는 것에 따른 부정적 
인식 

⋅한국전쟁, 분단의 비
극을 강조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한 것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적지의 현재 모습, 
전쟁의 흔적과 자연이 
대비되는 풍경으로부
터 다양한 상상과 정
서적 경험

⋅문화예술 이벤트를 통
해 실천과 수행의 가
능성 확대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지역의 고유한 관광 자원, 역사 자원
으로서 가치 발견

❙그림 37 철원 근대유적지 일대에서의 진정성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DMZ 철새평화타운과 DMZ 생태평화공원은 '생태', '역사', '주민'의 공

생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보존되

어 있는 자연 환경을 탐방하는 관광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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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생태, 역사, 주민의 공생 관계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지역의 생태 환경, 역

사 교육
⋅지역 소득 창출에 기

여

⋅민간인 통제구역 내의 
특별한 공간이라는 의
미 부여

⋅관광 상품 구성에 대
한 불만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정서적 경험

⋅생태 환경과 주민의 
공생 관계를 직접 확
인

⋅생태 환경을 직접 몸
으로 경험하면서 감각
적으로 이해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생태, 역사, 주민의 공생 관계 이해
⋅'평화'의 상징성 이해 어려움

❙그림 38 DMZ 철새평화타운⋅DMZ 생태평화공원에서의 진정성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 자원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모두 주민

이 해설사로 활동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주민 소

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되어있다. 관광객들은 이러한 경험 구조에 따라 

지역의 생태 환경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고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진정성의 경험을 한다. 그런 한편 민간인 통제구역 내의 특별한 공간이

라는 인식으로 인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여가활동

이나 일반적인 오락, 휴양 프로그램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 새로운 

프레임을 도입하여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관광 상

품의 구성에 대해 불만족이 나타나기도 한다.

관광객들은 지역주민 해설사와 함께 다니면서 장소에 얽힌 역사와 지

역주민들의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대상지 공간에 대한 정서

적 경험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DMZ 철새평화타운은 마을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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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와 공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주민으로부터 직접 듣고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실천과 수행이 이루어진다. 

DMZ 생태평화공원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주변 환경을 보다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생태, 역사, 주

민의 공생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라는 

단어와 실제 현장과의 연관성은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2.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약한 진정성 재구성 과정

철원군의 평화문화광장은 안보관광지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국

토의 중앙'이라는 철원 지역의 상징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평화 담론

을 학습하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이후 레저스포츠 행사, 예술 작품 전시 

등을 통해 공간의 상징성을 체험하고 지역의 장소성을 이해하도록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평화문화광장은 조성목적이나 의도

가 관광객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광장 일대의 실내⋅외 전시내

용들은 모두 평화문화광장에 대한 방문동기를 형성할 만큼 지역적 특색

이 없다. 리얼디엠지프로젝트를 통해 설치된 미술품들은 장소 특정적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장소성이 부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지 공간의 의도하는 경험의 구조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

타난다.

관광객들은 평화문화광장 정도의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가 민간인 통

제구역 안에 있는 이유에 공감하지 못하고, '평화문화광장'이라는 이름

과 실제 공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천과 수행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김화이야기관은 '감성을 되살리는 인문학적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사라

진 지역의 역사를 정서적으로 감상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으나, 이러한 

경험의 구조 속에서 진정성을 경험하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김화군의 이야기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과 달리, 관광객들은 대상지 공

간으로부터 옛 생활상을 이해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경험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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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평화의 담론 학습
⋅공간의 상징성 체험
⋅지역의 장소성 이해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나타나지 않음 ⋅지역적 특색, 장소성 

부재에 따른 부정적 
인식

⋅대상지 공간의 조성 
이유, '평화'와의 관련
성 이해 어려움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진정성 경험의 어려움
⋅'평화'의 상징성 이해 어려움

❙그림 39 평화문화광장에서의 진정성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못하였다. 그 원인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었다. 정보들을 단순하

게 나열하여 전시하는 방식은 관광객들이 정보를 알게 되는 것 이상의 

스토리텔링이나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는 바를 느끼는 경험으로 이어

지지 않았다. 또한 전시 구성 요소들이 일관적인 주제를 전달하지 않는

다고 평가되어 대상지 공간에서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만의 장소성을 느끼기에는 일반적인 이야기에 그친다는 

이유로 경험의 구조를 거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김화이야기관의 전시 

구성 내용 중 옛 김화군 시가지의 모습을 재현한 축소 모형은 지역에 

얽힌 이야기를 전달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몰입해서 감성적

으로 상상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 실천과 수행을 통한 의미를 발견하

는 과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루웰 숲속문화촌은 자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목공예 체험프로그

램, 휴양시설, 에코어드벤처 등의 테마를 도입한 사례로, 지역에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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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사라진 지역 역사에 대한 정서적 감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단순 정보 전달 이외

의 정서적 감상으로 
이어지는 경험은 나타
나지 않음

⋅전시 구성에 대한 불
만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지역적 특색이 부족하
다고 느낌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실천과 수행을 가능하
게 하는 요소 부족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진정성 경험의 어려움

❙그림 40 김화이야기관에서의 진정성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하기 어려웠던 체험 프로그램과 휴양 시설을 제공하도록 기획된 공간이

다. 실제로 관광객들은 가볍게 체험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는 

경험의 구조대로 진정성을 경험한다. 하지만 체험 프로그램과 휴양 시설

에 대해 지역적 특색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프로그램 구성에 불만족하

게 되어 진정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나타난다. 숲속문화촌에

서는 관광객이 자유롭게 경험하기보다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천과 수행을 통해 진정성을 발견하는 경험은 어려워, 대상

지 공간에서 의도하는 진정성 경험 이상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은 기대

하기 힘든 구조이다. 다만 단체 방문객 중심으로 예약제로 진행되는 일

반적인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 방문객이나 당일 방문객도 수용하는 운영 

방식으로 인해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는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

회가 제고된다.



- 171 -

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체험, 휴양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가볍게 체험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
로서 의도된 진정성을 
경험

⋅체험 프로그램과 휴양 
시설의 지역적 특색 
부족, 구성에 대한 불
만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

⋅실천과 수행 불가능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대상지 공간이 의도하는 진정성 경험
의 가능성

⋅지역의 진정성 경험의 불가능

❙그림 41 두루웰 숲속문화촌에서의 진정성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3.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중요한 진정성 재구성 과정

임진강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인 임진강 생태탐방

로와 임진강 황포돛배는 그동안 군사적으로 통제되었던 임진강을 경험

한다는 특별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안보관광과 차별적으로 자연을 감상

하며 '생태',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경험을 의도한다. 관광객들은 이를 

통해 임진강이 직접 가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는 경험의 구조 속에서 임진강의 진정

성을 경험한다. 그러나 임진강을 자연 자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의 의도

와 달리 관광객들은 임진각을 역사관광지로 인지하고 그것에 준하는 경

험을 기대하였다. 그로 인해 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어

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임진강을 역사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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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통제되었던 임진강 경험
⋅자연 감상
⋅평화의 의미 교육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금단의 지역에 들어가

는 특별함
⋅자연 관광보다 역사 

관광으로 인식
⋅역사성 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
서 상상

⋅다른 관광객과의 부정
적 경험

⋅우연히 감정적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경험

⋅대상지 공간과의 관계 
형성 어려움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임진강에 대한 새로운 사실 이해
⋅임진강의 역사적, 자연적 가치 발견할 

가능성

❙그림 42 임진강 생태탐방로와 황포돛배에서의 진정성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달되는 내용은 자연 자원으로서의 특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임진강을 활용하는 방식이 역사 관광이 아니라 자연 관광이 됨에 따라 

역사적인 장소성 역시 약화된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임진강 생태탐방로와 황포돛배 체험은 임진강을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과 수행의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민 해설사

와 대화를 나누고, 도보 또는 배를 타고 직접 자연경관을 경험하면서 

주변 환경을 보며 과거를 상상할 수 있으며, 임진강을 멀리서 바라보는 

경험과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천과 수행의 다

양성도 발견된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스스로 임진강의 역사적, 자연적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한편, 함께 탐방로를 걷거나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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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감정적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

도 하였다. 또 대상지 공간에 대한 해설이 정보를 강요한다는 인상을 줌

으로써 실천과 수행을 방해하거나, 실천과 수행이 이루어질 정도로 관계

를 형성하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파주시의 율곡수목원은 '율곡 이이'라는 역사 자원과 산림자원을 복합

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파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율곡수목원

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율곡 이이의 스토리를 공간에 투영시

키거나 산림치유사가 설명함으로써, 일상으로부터 떠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 율곡학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경험을 의도한다. 관

광객들은 율곡수목원 방문에 대해 '잠깐 쉬러 가는 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수목원이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는 하였으나, 치유를 하

거나 율곡 이이와의 관련성을 떠올리지는 않았다. 또한 율곡수목원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험의 구조 속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현상은 잘 나타나

지 않았다. 그 이유는 DMZ 접경지역으로서 파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율곡수목원에서의 경험을 해석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되기 때문

이었다. 파주가 DMZ와 가까우니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희귀식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함이나, 한국전쟁과 수목원의 관련성을 기대하

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관광 상품으로서 수목원에서의 경험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 또한 율곡수목원에서 의도하고 있는 재현적 진정성이 아

닌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는 원인이다. DMZ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이 잘 보존되어 있어 수목원이 되기에 적절한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DMZ 접경지역의 자연'이라는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을 통해 진정성

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수목원 혹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능

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족을 경험함으로써 의도된 진정성의 경험이 

불가능해지기도 하였다. 율곡 이이의 스토리가 수목원 공간과 갖는 장소

적 적합성, 역사적 관련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함으로써 의도된 경험의 

구조를 거부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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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한편, 산림치유사들과의 관계로부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

어 실천과 수행을 통한 정서적인 진정성 경험이 나타났다. 수목원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실천이 이루

어지고 그로부터 감각적인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산림치유 프로

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유롭게 수목원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

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실천과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

서 관광객들의 실천과 수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DMZ 접경지역

의 자연 자원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현상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재현적 진정성
⋅일상의 치유
⋅율곡학의 정신 교육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도된 재현적 진정성 경험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해석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나타나지 않음 ⋅DMZ 접경지역으로서 

파주의 지역적 특색을 
기대하거나 해석

⋅수목원 구성, 프로그
램 상품에 대한 불만

⋅'율곡 이이'의 장소적, 
역사적 관련성 부족에 
따른 부정적 인식

⋅산림치유사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만족 
경험

⋅풍경 감상, 산책을 통
해 감각적 만족 경험

⋅자유로운 경험의 기회 
부족

결과
진정성 경험의 종합

⋅DMZ 접경지역으로서 파주의 자연 자
원이 가지는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

❙그림 43 율곡수목원에서의 진정성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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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의 의의와 한계

1. 지역의 진정성 경험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은 지역 사회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역의 특성을 관광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된다. 지역 자

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경험을 통해 관광객들은 지역 고유의 정체

성을 발견하고 DMZ 접경지역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

험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는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은 철원군에 대해 최전방 군사 지

역으로서 지리적으로 멀고 군부대 문화가 지배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과 가까워 특히 반공교육 세대들은 방문을 두려워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평화, 생태, 역사, 주민들의 삶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을 방문하고 난 후, 통일 문제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DMZ 접경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관

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철

원의 근대유적지 일대는 철원 지역 사회 내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전쟁 이전의 역사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안보관광지를 중심으

로 획일적으로 스토리텔링되는 지역의 군사적 이미지를 '평화'로 전환시

키기 위한 거점으로 기획하고 있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이다. 관광객들

은 이곳에 근대 역사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인근의 소이산 둘레길을 걸

으면서 한국전쟁 전 번성했던 도시의 역사를 알게 된다. 유적지, 지뢰

밭, 철책선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며 문화예술 

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자원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철원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 철

원을 역사 자원과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곳', '신비롭고 힐링이 되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지역으

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철원 근대유적지의 역사 자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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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깨닫는 진정성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DMZ 접경지역에 대한 고정적인 해석의 관점

DMZ 접경지역에 속하는 시군들에서는 안보관광 중심의 군사적인 지

역 이미지와 획일적인 관광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하지만 'DMZ 접경지역'이

라는 정체성은 지역의 진정성을 해석하는 지배적인 관점이 되고 있다. 

분단 상황인 현재 DMZ 및 접경지역을 가장 강력하게 전유하고 있는 

주체는 군대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한 군사적 상황이 

DMZ 접경지역을 보는 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긴장상태일 때에는 DMZ에 대한 관광 수요가 급

감하고, 평화무드일 때에는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지적 

요인은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는 진정성이 아닌 다른 방식으

로 지역 자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추구하는 지역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파주의 

율곡수목원에서는 일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율곡학의 정

신을 배우는 경험을 의도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DMZ 접경지역으로

서 파주의 지역적 특색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에 비추어 지역 

자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파주의 진정성에 관

한 인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DMZ 접경지역으로서 파

주의 자연 자원이 가지는 가치를 발견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안보관광지는 이러한 고정적인 관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공간

이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롭게 전환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안보관광지에

서는 북한의 남침설이 강조되고 비무장지대의 구조와 주요 전투에 대한 

설명이 빠지지 않는다. 안보관광지에서의 경험은 파주시와 철원군이 큰 

차이가 없으며 다른 DMZ 집경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개별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나 차별성을 드러내지 않고 군사 지역, 북

한과 가까운 지역으로서 'DMZ 접경지역'이라는 동질적인 정체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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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DMZ 접경지역은 한 가지의 정

체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DMZ 접경지역을 지배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인 한국전쟁과 분단과 관련해서도 수복지구와 비

수복지구는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을 겪어왔다.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으로 구분되는 전쟁의 기억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전쟁에 관련

된 역사 자원뿐만 아니라 근대, 전근대, 중세, 고대, 선사시대에 이르는 

오랜 역사의 층위가 있다. 이는 남한에 그치지 않는 한반도 전체의 역

사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가치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들

이다. DMZ 접경지역은 지형적으로도 서부평야지역, 서부내륙지역, 중

부내륙지역, 중부산약지역, 동부산악지역, 동부해안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마다 다른 경관자원과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들

을 단지 'DMZ 접경지역'으로 일원화시키는 경향은 여러 가지 지역 자

원들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관광 경험의 다양성과 개별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인 의미들을 희석시켜, 새로운 진정성의 발견을 어렵게 한다. 특

히 파주시의 경우 한국전쟁 시대 이외의 역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도 지역적 특성보다 DMZ 

접경지역의 정체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지역의 진정성에 대한 생각의 변화나 새

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3.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의 중요성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경험은 지역 사회에서 의도하고 

있는 재현적인 특성도 있는 한편, 관광객들이 지역 자원들과 직접적으

로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하는 비재현적 특성도 함께 

가진다. 이 두 가지 특성의 진정성 경험은 관광객의 최종적 진정성 경

험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특히 비재현적 진정

성 경험은 DMZ 접경지역에 대한 고정적인 해석의 관점으로 인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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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정성 경험이 어려워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임진강 생태탐방로와 황포돛배 체험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

었던 임진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DMZ 접경지역으로

서의 특징이 강조된다. 그러면서 관련된 지역 고유의 역사보다는 현재 

보이는 주변 자연 환경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해설이 제공된다. 임진강 

역사에 얽힌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관광객들은 기

대와 다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도 

하지만, 임진강 풍경을 가까이에서 직접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한국전쟁 

때의 풍경, 조선시대의 풍경, 혹은 그 이전 시대의 풍경까지도 상상하

면서 임진강의 역사적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파주시의 율곡수목원과 철원군의 두루웰 숲속문화촌은 모두 지역 자원

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에 수목원, 체험장 등의 시설을 도입한 사

례이다. 두 사례에서 관광객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상품에 대

한 불만족을 느끼면서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수목원

의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산림치유사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고 직접 몸으로 자연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공간에서 의도하고 있

는 재현적 진정성은 아니지만 지역 자원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한다. 그

런 한편, 두루웰 숲속문화촌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

이 낮다. 즉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은 관광객들이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

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을 거부하는 경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 자원의 가치를 깨닫고 지역에 대한 생각의 

긍정적인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앞으로 DMZ 

접경지역의 풍부한 자연 자원들을 활용함에 있어 수목원, 각종 체험시

설, 휴양시설 등 유사한 시설들이 도입되더라도 지역의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의 중요성을 발

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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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상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느낄 

수 없으며 구성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관광객들의 부

정적인 해석이 많이 나타난 사례이다. 하지만 끊어진 경의선 철교 다리

의 잔재, 총알 자국, 마지막 경의선 열차를 운행하다가 전쟁 중 공습을 

받고 비무장지대에 열차를 버리고 온 기관사의 이야기 등, 실제 전쟁의 

흔적과 스토리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몰입하거나 남북 간 철길이 연결된 

이후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경험들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임진각이라는 

장소와 파주시의 지정학적 위치의 역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으므로,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의 사례에서도 비재현적 진정

성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연구 대상지에서의 사례들을 통해서 비재현적 진정성의 경험이 활발

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을 도출해볼 수 있다. 안보관광지에

서는 '비무장지대 풍경에 대한 자유로운 감상', 파주시 평화누리공원에

서는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는 '개방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임진강 생태탐방로와 황포돛배는 '풍

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험', 율곡수목원은 '자유로운 경험'과 '사람과

의 유대감'이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에 도움이 되었다. 철원군의 근대유

적지 일대는 '복합 문화적인 이벤트를 통한 역사적 가치의 상승', DMZ 

철새평화타운과 DMZ 생태평화공원은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이 관광

객들이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

한 요인들은 DMZ 접경지역에 대한 고정적인 해석의 관점, 지역 자원 

활용 과정에서의 유사한 시설들의 도입,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초래

되는 지나친 상업화 등의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의 진정성을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4.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의 가능성 약화 요인

그러나 연구 대상지 사례들을 통해 비재현성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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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발견되었다. 파주시의 평화누리공원과 철원군의 평화문화광장

을 비교하면, 두 공간은 안보관광지에 조성된 오픈스페이스이며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파주시 평

화누리공원에 비해 철원군 평화문화광장에서는 관광객들이 공간의 조성 

목적이나 공간과 '평화'와의 관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비재현적 진

정성 경험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지 공간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였다. 두 공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의 가능 

여부로, 철원군의 평화문화광장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어 안보관광

에 참여하거나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방문이 가능하다. DMZ 접경지역

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DMZ 접경지역에 대한 

고정적인 해석의 관점을 부각시킨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유로 관

광객들의 행동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행위를 통한 비재현

적 경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파주시 평화누리공원과 철원군 평화문화광장의 또 다른 공통점은 공

공미술 작품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화누리공원은 바람개비 

언덕으로도 유명하지만 최근 '피스 핀(peace pin)'이란 작품이 설치되어 

화제가 되었다. 평화문화광장에는 리얼디엠지프로젝트를 통해 기획되어 

지역의 지형적,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평화누

리공원의 작품들은 관광객들이 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여가활동 

중간에 자유롭게 경험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되고 감각적으로 공간의 의

미를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한편, 평화문화

광장의 작품들은 철원군의 특징을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장소 특정적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장소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또 예술작품 감

상이 기폭제가 되어 비재현적인 진정성 경험을 이끌어내는 현상도 나타

나지 않았다. 이것은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

의 환경이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평화누리공원과 비교했을 때 평화문화광장은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

능한 환경이기 보다 대규모 행사를 위한 집회 장소에 국한되는 기능적

인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평화누리공원에서처럼 여러 가지 자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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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활동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비재현성의 가능성이 약화되는 

것이다.

파주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대와 철원 김화이야기관의 사례와 같이, 

대상지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

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은 세부 시설물들을 

난립할 경우, 관광객들은 생각을 '강요당한다'는 인상을 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경험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적인 기술을 활

용해서 역사 자원을 변형하거나 많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시하는 형태

는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주지 못하였다. 그보다 실제 인물이 

겪은 이야기, 실제 과거의 모습 등으로부터 더 활발한 정서적 경험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 나타났다. 즉 비재현적 진정

성 경험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감정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이 중요하며,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 없이 정보와 메시지를 남발하는 

형태의 공간 구성은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을 어렵게 한다. 특히 DMZ 

접경지역은 '평화'라는 추상적인 비전이 구체적인 공간의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중요성을 경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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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상으로 DMZ 접경지역에서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자

원 활용 공간들에서 재생산되는 DMZ 접경지역의 공간적 의미를 이 지

역에 대한 진정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보고 그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안보관광 지역이자 DMZ를 경험하는 방식이 

가장 다양하게 발견되는 지자체로서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철원군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및 여가공간으로 개발한 장소들을 

선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연구대상지역에서는 지역의 자연 자

원, 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 공간들이 조성

되어 있다. 파주시는 자연 자원을 활용할 때 지역적 맥락보다 DMZ 접

경지역의 정체성이 더 강조되는 한편, 철원군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특

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중 안보관광지

는 두 지역 모두 개별 시군의 차별성보다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에 집중한다. 한편 한국전쟁 이전의 근대 및 전근대 역사를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개별 시군의 차별성이 더 강조되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지역별 특이점으로, 파주시는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시기에 형성된 기

지촌의 이미지를 극복해야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철원군은 일제강점기

의 번성했던 지역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진정한 경험이라고 의도하고 

있는 재현적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지역의 진정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거부하기도 하며, 지역 자원과 관계를 맺은 과정 속에서 실천과 수행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비재현적인 진정성 경험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진정성 경험은 재현적 진정성과 비재현적 

진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진정성 재구성 과

정은 재현적,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모두 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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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만,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이 약한 유형과 비재현적 진정성 경

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형도 발견되었다. 'DMZ 접경지역'이라는 

정체성은 지역의 진정성을 해석하는 지배적인 관점이 되어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 의도하는 진정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역 자원의 의

미를 해석하는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

은 이러한 선입견의 한계를 극복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지역 자원 활

용 공간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을 거부하는 경험이 발생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 자원의 가치를 깨닫고 지역에 대

한 생각의 긍정적인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관광이 안보관광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주목받지 못했던 DMZ 

접경지역의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비재현적 

경험을 활성화 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

들은 극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DMZ 접경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하는 안보관광지의 관습

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한국전쟁과 분단은 한반도의 중요

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되어야 하는 역사 자원이

다. 그러나 현재 안보관광지에서 정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한

국전쟁과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 가지로 고정하여 제시함으

로써 비재현적 경험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북한의 남침설

을 강조하는 형태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시장수요를 예측불가능하게 변

화하게 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군사시설과 북한 방향의 경관을 수동적으로 관람

하는 방식은 그 배후가 되는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배제한 채 

전쟁과 분단의 현실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이것은 DMZ 접경지역이 평

화와 통일의 전초기지로 새롭게 지역 비전을 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 긍

정적으로 기여하기 어렵다. 미소군정기에 대한 이해 역시 한국전쟁만큼 

한반도 분단과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안보관광지들

은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소군정기는 

DMZ 접경지역이 38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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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접경지역을 북한과 맞닿아 있는 군사지역으로서 동질적인 공간으

로 이해하는 재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사 

자원이다. 근대 이전의 역사 또한 DMZ 접경지역의 역사 자원을 한국

전쟁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스펙트럼을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근대 이전의 역사는 인식의 지평을 한반도 전체로 넓

히고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역사 자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며 북한

과의 공동연구 및 더 나아가 통일시대의 관광 개발전략까지 구상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때 실제 현장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느끼

며 상상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여가활동

이나 문화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의 공간은 비재현성의 가

능성을 높인다. 이것은 단지 대규모의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유롭고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둘째, 자연 자원의 활용은 

새롭게 이식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환경과의 직

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자원을 매

개로 지역주민과 방문객 간의 소통과 유대감이 촉발될 수 있어야 한다. 

관광편의를 위해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관광객 유인에 초

점을 맞추기보다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역사적 사실이나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입식으로 전달

하기보다 사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과거로부터 이

해와 상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복합 문화적인 이벤트를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이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의미가 변화, 확장, 

수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DMZ 접경지역에서 기존의 노후된 안보관광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여 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고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망대 신축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로, 오래된 전망대 건물을 없애거나 리모델링하여 현대화된 신축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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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편의를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

라 비무장지대 및 북한지역을 더 잘 볼 수 있게 한다는 목적에 의한 것

이기 때문에 안보관광 중심의 획일적인 지역 관광 구조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망대는 단지 비무장지대와 북한을 조망하는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역사 자원으로서 비재현

적 경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성장과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이다. 

파주시의 안보관광지는 우리나라 DMZ 관광을 대표하는 격이지만, 일

반인들이 생각하는 파주시는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도시, 아울렛, 운정

신도시 등 도시적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가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은 이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 신도시 개발, 여가시설 확충을 통해 

군사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구축해나가고 있

는 파주시에서 근대 이전의 역사, 미소군정기의 기억, 임진강과 한강하

구 습지 등의 자연 생태환경은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보다는 새롭게 형성된 도시이미지가 또 다른 선입견적 해석의 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DMZ 접경지역은 앞으로 군사적 통제 및 개발제한의 

완화 등 외부환경 요인이 변화하게 되면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파주시의 사례는 DMZ 접경지역이 경제적으

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역사, 생태, 기억 등의 지역 자원을 도외시하게 

되는 현상에 대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철원군은 고령화와 공동화가 진행 중인 농촌지역이자, DMZ 접

경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서부 및 동부지역보다 군사적 긴

장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강원도 최대 곡창지, 철새도래지, 오대쌀생산

지, 궁예 태봉국의 도읍지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1980

년대 말 국민안보관광지로 개발된 이후로 아직까지 안보관광은 지역 관

광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민들은 철원군의 안보관광지 외에 다

양한 지역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인구와 문화가 유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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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육성하

려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자원

들을 드러내기 위해 테마공원, 레저스포츠 시설, 휴양시설, 기타 관광

편의를 돕는 시설들이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사업들은 의도하고 있는 재현적 진정성과 다른 부정적인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지역 자원을 

경험하게 될 경우 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철원군의 사례는 DMZ 접경지역에서 지

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시설 위주의 관습적인 개발행태를 경계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발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비전이 수립되

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은 이 지역이 가지는 군사지역

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역의 진정성을 해석하는 선입견적인 틀이 되는 현

상을 극복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DMZ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인지도가 낮거나 관리가 부실했던 지역의 자연 자

원 및 역사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의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의 역사 자원들에 대한 관

심을 촉구할 수 있다. 또한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요소들은 제도화된 단체관광의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

화적 기반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과 관광객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관광경험의 비제도화, 개인화, 차별화를 

특징으로 하고 관광대상지의 환경,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추구하

는 최근의 관광 패러다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DMZ 접경지역

을 대상으로 추구되는 '평화'는 전쟁과 분단의 프레임에 갇혀 평가절하 

되거나 관심 받지 못했던 지역 자원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관광객과 지

역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어 DMZ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

는 금단의 공간이란 이미지를 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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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DMZ 접경지역의 자원 활용은 방문객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거나 긍

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목적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참여도 제고, 경제적 이윤 제고, 지속가능한 개

발의 이슈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DMZ 접경지역의 자원은 해당 지역

의 소유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자원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자

체의 관광 개발이나 지역 문화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DMZ 접경지역이라는 광역적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

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관광지 개발로 인해 지역의 문화가 왜곡되고 환경이 파괴

되는 부작용들에 대해 연구자가 제기한 최초의 문제로 돌아가 보았을 

때, 본 연구를 통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의 모든 것을 다 관광

객에게 보여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지역주민의 일상이 보호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지역 자원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합

의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 자원은 배제될 

수 있고, 과도한 시설 개발로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다. 적절한 합의 

과정과 좋은 계획을 통해 관광지가 개발되어도 관광객이 실제로 경험하

는 과정 속에서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본 연구는 지

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의도하는 재현적 진정성 경험의 의의와 한계를 인식하도록 한

다. 또한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함으로

써 지역과 관광객의 소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DMZ 접경지역 중에서 파주시와 철원군으로 연구대상지역을 한

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정 장소들만을 선별하여 연구가 진행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는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의 개발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며 파주시에서는 캠프 그리브스

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 적용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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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지역 자원 활용 공간에서의 경험이 외

부 관광객 중심으로 조사되어 지역주민들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한계이다. 지역주민의 경험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지역 내부인과 외부인

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하는지,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상호작용은 어

떤 구체적인 비재현적 진정성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인적자원과 문화자원도 지역 자원의 범주로 정의되고 있지

만 적절한 연구대상지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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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cultural factors due to the Korean War and 

division of territory differentiate the Demilitarized Zone(DMZ) 

borders from other regions. As various local resources have 

started to be utilized, tourism in the DMZ borders has not 

been limited to security tourism but instead has diversified 

into various sectors, such as ecotourism, rural tourism, and 

historical tourism. These tourist sites utilizing local resources 

have cause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local 

communities. However, the discourse of peace characterizing 

tourism development plans in the DMZ borders is too vague 

and abstract to give a specific direction for the plans. 

Certainly, peace can be an ideological framework to change 

the identity of the DMZ borders from a military area on the 

frontlines of the Korean War to a symbol of peac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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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a specific vision with which 

residents and visitors can empathize in a more local context is 

needed. Developing this visi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places utilizing local resources should be analyzed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reproducing the authenticity of the DMZ borders, especially in 

places utilizing local resources, and to clarify the structure in 

which the essence and the cultural values inherent in local 

resources are shared. The concept of authenticity was adopted 

to refer to the spatial meaning of the DMZ borders reproduced 

in places utilizing local resources instead of the peace 

discourse.

This qualitative research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laces utilizing local resources and the experiences of visitors. 

I analyzed data in the literature and newspape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in selected focus groups, and analyzed the 

results according to grounded theory.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consisted of places and programs utilizing the local na-

ture, history, culture, and human resources in Paju, Gyeonggi 

Province, and Cheorwon, Gangwon Province, which provided 

the most diverse experiences of the DMZ borders in South 

Korea. Within these sites, specific sites suitable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selected. These places were 

expected to broaden the scope of local tourism by utilizing 

various local resources.

The concept of authenticity, which is the main theme of this 

study, usually is discussed in the social sciences. Authenticity 

refers to a cultural value system that emerged after the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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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 era. The authentic subject has characteristics perceived as 

true according 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urposes. The attributes of authenticity are constituted by the 

specific purpose of a human group, and objects with recog-

nized authenticity are given high status and authority. The 

authenticity of tourist experiences has both features of repre-

sentation that interpret spatial characteristics as true experi-

ences within specific tourist environments and features of 

non-representation that generate meaning through practice 

and performance.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e 

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constructed in places utilizing lo-

cal resources and the actual experience of tourists were ana-

lyzed to determine the process of reproducing authenticity in 

the DMZ borders.

Intended 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in places utilizing local 

resources shows to which local resources the community as-

signs importance, what values the community attaches to 

those local resources, and what message the community wants 

to convey to the outside world. Based on representational au-

thenticity, tourists experience local identity and understand 

the regional values the community wishes to convey free from 

prejudice. However, intended 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in 

places utilizing local resources can be transformed into other 

meanings as tourists interpret local resourc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or deny the structure of the experience intended 

in those places. Tourists' fixed image of the region can be a 

new structure of their experience. Moreover, 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can be negatively evaluated and rejected if the 

structure of experience intended in places utilizing local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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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disturbs feeling placeness, history, and local charac-

teristic, if the discourse of peace is used ambiguously, if tou-

rists feel discomforted by commercialization, or if tourists are 

dissatisfied with the tour products. At the same time, the 

sensory and diverse experiences grained through practice and 

performance in places utilizing local resources enrich the ex-

perience of discovering the authenticity of the region. In other 

words, 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intended in places utilizing 

local resources is reproduced through the process of being ac-

cepted, transformed, and rejected by tourists and the tourists' 

experiencing non-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through imme-

diate practice and performance of tourists. Consequently, these 

processes reproduce the authenticity of the whole regions.

The process of reproducing authenticity in places utilizing 

local resourc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how 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and non-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influence the experience of the authenticity of the 

region. In the first type, both 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and non-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influence the re-

produc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region. The second type 

has few possibilities to influence the reproduction of au-

thenticity because non-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is hard to 

experienc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experience intended 

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because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authenticity has been carried out by tourists. The third 

type has possibilities to influence the reproduction of au-

thenticity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non-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even though experiencing intended representa-

tional authenticity is difficult. In short, not only is the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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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of reproducing authenticity performed dynamically with the 

experiences of both representational and non-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but the second and third types were also found 

in this study. 

The identity of the DMZ borders becomes the dominant view 

interpreting the authenticity of the region, prejudicing under-

standings of the meaning of local resources differently from 

intentional authenticity. Nevertheless, experiencing non-repre-

sentational authenticity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prejudice. It can allow people to perceive the value of local 

resources differently and expect a positive transformation of 

thinking about the region, despite the experience of rejecting 

intended 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To convey the environ-

mental,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the DMZ borders ob-

scured by the dominant security tourism agenda, it, therefore, 

is necessary to promote factors that activate non-representa-

tional experienc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verse 

historical layers and differences of the landscape of the DMZ 

borders, free from the conventional structure of security tour-

ism reinforcing prejudices about it. In addition, when utilizing 

local resources, possibilities for non-representational experi-

ence should be enhanced through promoting factors that can 

activate imagination and emotional feeling. By reproducing 

authenticity to overcome preconceived frames for interpreting 

the authenticity of the region and by realizing the identity 

and various values of the DMZ borders through non-repre-

sentational experiences,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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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can be enhanced, and the preservation and uti-

lization of local resources with low awareness or poor man-

agement can be affected. Moreover, enhancing the possibilities 

for experiencing non-representational authenticity could high-

light diverse events and programs that reflect regional char-

acteristics outside the scope of institutionalized group tourism. 

The diverse events and programs could enrich the cultural 

base of the region and create intimate 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tourists. This corresponds to the new 

tourism paradigm characterized by non-institutionalization, 

personalization, differentiation, and respect for and under-

standing of the environment and culture of the destination. 

The peace pursued in the DMZ borders, therefore, should 

highlight the value of underestimated and overlooked local re-

sources and activate interactions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tourists in order to transform the image of a forbidden 

land into the everyday life area of peopl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not only explores the 

tourism development strategies of a specific local region but 

also suggests a vision of how to preserve and utilize the wider 

area of the DMZ borders. Furthermore,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reproducing authenticity in places utilizing local re-

sources can contribute to finding how to increase the possibil-

ities for communication between locals and tourist in the de-

velopment process of tourist areas.

  

Keywords: Authenticity, Local Resource, DMZ borders, 
Representation, Non-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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